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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을 발간하며

2024년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그 성과를 작품집으로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 LH 대학생주택건축대전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축분야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에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도 많은 대학생들이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 주거」라는 주제 아래 모였고, 총 296개 팀이 참여

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국토부장관상이 신설되고 상금 규모가 확대되어 참가자의 열정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대전이 단순한 경연의 장을 넘어, 주택 건축 분야의 미래를 선도

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청년주거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비전을 제시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개방과 소통, 공유”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설계로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들의 진지한 고찰이 돋보였고, 

지역과 청년들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접근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LH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주거의 새로운 모델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 여러분들이 얻은 경험이, 건축 

분야에서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과 LH가 함께 새로운 주택과 도시의 내일을 

열어가는 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을 이끌어 주신 코디네이터 박정환 교수님과 심도 있고 공정한 심사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주신 

다섯 분의 심사위원, 그리고 공모전 준비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건설본부장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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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총평

이번 제 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 주거”를 주제로, 청년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의 폐쇄적인 

도심지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설계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각 작품들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을 설계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 또한 각 작품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간적 해법 등을 면밀히 논의하며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청년과 로컬 크리에이터의 공존을 실현하는 공간 설계와 유연한 공간 활용의 방식을 

제안한 안들이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각각의 안들이 각자의 독창성과 주제의식을 반영하여, 지역과의 소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된 제안들은 청년 주거 문제와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현대 도시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청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혁신적인 해답을 제시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의 건축가

들로서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한국 건축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에 수고해주신 한양대 김재경 교수님, 건축공방 심희준 대표님, 지요건축 김세진 대표님, 명지대 송지훈 교수님, 

국토교통부 이지연 사무관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공모전을 함께 준비하고 운영해주신 LH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노력한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훌륭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안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홍익대학교 교수    박 정 환박 정 환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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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력개발을 위한 場場 마련을 
위해 2024년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시행함

목적

참가신청 및 질의응답 기간 
2024.06.18 ~ 2024.07.05

1차 접수_ 2024. 07. 31 / 판넬 (축소판) 및 작품설명서 제출

2차 접수_ 2024. 09. 11 / 판넬, 모형 및 영상 콘텐츠 제출

참가신청 작품접수

1차 심사_ 2024. 08. 14

2차 심사_ 2024. 09. 25

당선작 발표_ 2024. 10. 02

시 상 식_ 2024. 12. 02

작품심사 발표 및 시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1팀 2인 이내, 전공 불문

위 치_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6
대지면적_  7,288㎡ / 제1종일반주거지역

참가자격 대상지

박정환 교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이지연 사무관
국토교통부

송지훈 교수
명지대학교

김세진 대표
지요 건축사사무소

 심희준 대표
 건축공방

김재경 교수
한양대학교

코디네이터 심사위원

주제선정 대한민국의 도심지 아파트 단지들은 종종 폐쇄적인 구조를 띠며, 이는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단지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며,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도 부족하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중시

하지만, 그로 인해 외부와의 물리적, 사회적 단절을 강화한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도심지의 아파트 단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가진 공동주택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지역 문화 콘텐츠 창출, 사회적 기업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전통 공예품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거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독창적인 음식 문화를 창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또한,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주거”로,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자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로컬 크리

에이터를 위한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열린 배치와 다채로운 공동체 공간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개방형 구조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의적인 활동과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청년주거 타이폴로지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

시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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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틈이 흐르는 마을

경희대학교ㅣ이윤지, 조범희

CC VILLAGE

광운대학교ㅣ박신영, 곽지윤

아지트 온더홈

충북대학교ㅣ유수빈, 이의주

FARM-MUNICATION

경희대학교ㅣ이상엽, 여재동

Ex-City

명지대학교ㅣ성하준

PATh ; RON

강원대학교ㅣ윤다은, 심준석

 variation in the village

명지대학교ㅣ김수영, 고유정

LIFE

충남대학교ㅣ손솔인, 이소현

 LEAP

성균관대학교ㅣ김연재, 정승엽

LOCAL (PLAT)FOR(M) (CAMP)US

가천대학교ㅣ안대웅, 이서영

너와 나 사이

경북대학교ㅣ김재환, 조성빈

Creative Hub

동국대학교ㅣ김경재, 박성주

COLLTURE

성균관대학교ㅣ이현우, 임성우

 용인여가(龍仁餘家)

경희대학교ㅣ이다은, 김이동

N.E.S.T 

경상국립대학교ㅣ김동환, 전시은

장려상

우수상

일상으로의 초대

충남대학교ㅣ최환빈, 석우원

보금자리

아주대학교ㅣ안소연, 이재문

소소요

국민대학교ㅣ조수민

우리의 GO장

홍익대학교ㅣ박인서, 기선도

“TRI, TRY” 시도 친화형 주거 플랫폼

성균관대학교ㅣ최조은, 이지민

최우수상대상

수
상

자
수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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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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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보세요!

대 상 우리의 GO장 홍익대학교  |  박인서, 기선도

 이 지역은 다양한 분야의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선, 

기흥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 에버라인과 수인분당선의 환승역으로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여러 지역에서 쉽게 올 수 있습

니다. 지리적으로 경기도 남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도시로, 용인시는 대표적인 도시-농촌 복합

도시입니다.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여 여러 가지 산업적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지역은 북서-남동 방향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 다수의 주거단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흥역 인근은 용인시 평균보다 젊은 거주 인구가 

많아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지역 창작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역동적인 존재로, 이러한 역동성은 

성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역 자산을 공유하며 협력과 교류를 

통해 확장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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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1F
B1~1F

1~2F

1F2F

오피스
피트니스

놀이방오피스 중앙
도서관

상업
/업무

자연
공간

복층
주거

3F

저층부 

상층부 

중층부 

1층

2층

북동측 진입로 크리에이터 활동공간 공동체의 공간구성 참여 가변형 모듈 저장공간

B1층

4층

ㅣ시스템 구현 방식

ㅣ해체엑소노메트릭

매스 다이어그램

ㅣ투시도

ㅣ단면도

ㅣ평면도

자연공간

매스의 열린 배치

일반적인 배치 형식

회전을 통한 열린 배치 형성

장스팬 확보 세대 내의 모듈 활용

Common

Housing

Housing

Housing

Housing

Housing

Common

C
o

m
m

o
n

C
o

m
m

o
n

중앙도서관

모듈 저장공간

오피스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공간

1. 대상 경사지에 건폐충족 

매스 형성
 주거동 사이를 연결하는 매스의 상부는 자연 및 놀이 공간으

로 쓰인다. 주거유닛 내부에서 가변형 모듈 저장공간을 활용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민들을 위한 오피스와 복지시설이 있다. 다수의 주거매스

와 접한 중앙부는 도서관이 있어 지역자산  활용법을 공유하고,  

학습한다. 

저층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공간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복층유닛에 거주하는 주민은 활동공간과 직접 관계  맺

는다. 

3. 경사방향으로 단차  형성 

후, 대지에 매스 안착

5. 잔여매스를 주거동으로 쌓

아올림, 크리에이터 활동공간

과 연결하여 커뮤니티 결속 

유도

2. 분절매스 회전시켜 다양한 

방향으로 열린배치  형성

4. 접근성 높은 매스 들어올

려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공간  형성

6. 남북 방향 매스 높이 조절

해 건물 하부에 채광 유도

 가변형 모듈을 사용하는 로컬크

리에이터의 활동공간과 청년, 로

컬크리에이터의 거주 공간을 다양

하게 배치  하기 위해 약 20m폭의 

정방형 매스가 서로 연결되도록  

배치한다. 

 일반적인 배치 형식을 따르면, 단

편적인 입면과 진입구를 가져 폐

쇄성을 띄며, 건물 중심부에는 햇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스의 회전

을 통해 여러방향의 진입을 유도

하는 열린배치를 구현하고, 이때 

생긴 틈을 통해 곳곳에 채광을 유

도한다.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공간은 가

변형 모듈을 최대한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벽, 기

둥 등으로 인해 ‘기준’이 생기지 

않는 무주, 무벽공간이 필요하다.

 트러스를 통한 상부 야외 

정원 및 주거민을 위한 복

지 공간 하중 지지

 하부 구조체 배치를 따라 

십자 형태의 벽체 배치를 통

해 내부 구획 및 하중 지지

 약 20m의 스팬을 지지하

고, 공간의 코너부를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드

나 들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체 형성

 주거유닛과 공용공간 사이에 가변형 

모듈을 저장하는 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가

변형 모듈의 현황을 보여준다.

 

 공용공간을 거닐거나 이용하는 타 입

주민들과 해당세대 입주민은 이 공간

에 배치한 가변형모듈을 통해 서로 소

통하게 된다.

 또는 세대 내부에서 모듈을 활용해  다

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생애주

기 변화등의 필요에 따라  알맞게 이용

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공간

2.  어린이 놀이터
    /  돌봄센터

3.  피트니스 센터

4.  레지던스

5.  주민광장

1.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공간

2.  독신가구 (복층형)

3.  유자녀가구 (복층형)

4.  로컬 창고

5.  공용 펜트리

1. 중앙도서관

2.  오피스

3.  옥상정원

4. 독신가구 (일반형)

5. 독신가구 (확장형)

6.  기혼가구 (확장형)

7.  독신가구 (복층형)

8.  기혼가구 (복층형)

1.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공간

2.  중앙도서관

3.  어린이놀이방 
    /  돌봄센터

4. 옥상정원

5. 로컬창고

6.  주거동

1. 독신가구

2.  기혼가구

3.  유자녀가구

건축개요

명칭 : 우리의 GO장

대지위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6

용도 : 다세대주택

대지면적 : 7,288㎡

건축면적 : 3,820㎡

연면적 : 15,400㎡

건폐율 : 52.4%

용적률 : 211.3%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평형별 호수 : 40㎡ 50호 / 53㎡ 51호 / 67㎡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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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사이트 분석

ㅣ로컬크리에이터

확장가능성 빠른 변화

형태 변화

규모 변화

넓은 업역

유연한 공간 필요성 휴먼스케일 가변형 모듈 제안

성장가능성 (역동성)

일반형

40A 40B 1층 (공통) 2층 (미혼)

53A 53B 2층 (기혼)

67A 67B 2층 (유자녀)

미혼

기혼

유자녀

확장형 복층형
SITE

 사이트는 경기 남부 중심의 교통접근

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범

위의 청년들을 수용가능하다. 

 

 기흥역 인근은 용인시 내에서도 젊은 

주거 인구가 많은곳이며, 사이트 주변

으로는 다수의 주거용 건물이 분포한

다.

 

 사이트가 속한 용인시는 대표적인 도

농 복합도시로서, 다양한 범위의 산업

이 존재 한다. 즉,  사이트는 다양한 분

야의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서로 같은 지역자산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타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협력 및 교류하기 용이한 확장가능성을 가진다. 이들은 창업기, 성장기의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또한 다양한 산업이 분포한 용인시의 로컬크리에이터

들은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할 것이다.  

 

 즉, 로컬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역동적

인 존재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창의와 혁신을 발생시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성장가능성을 가진다.

ㅣ가변형 모듈 유형

ㅣ컨셉

 로컬크리에이터와 청년은 그들의 역동성으로 인해 공간의 기능 및 형태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협업을 하게되거나, 사업이 급성장하여 

공간을 확장 할 수도 있고, 활동하는 업역이 달라져 필요한 공간의 기능, 배치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공간은  대부분  획일화  되어있다. 단편적인 

공간들은 이들의 역동성을  억제하며, 잠재력(성장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크리에이터를 맞추는 것이 아닌, 크리에이터가 자신에게 맞추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공간은 가변적이고, 유연해야한다. 벽,  바닥, 천장등의 건축적 스케일에서의 가변성은 충분히 유연한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능동적으로 구

성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위해서는 휴먼스케일에 가까운 가변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구의 크기와 기능을 가지는 가변형 모듈을 제안한다. 크리에이터들

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과 형태의 가변형 모듈을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며, 자신의 잠재력(성장가능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다.

  모든 건물이 개방된 배치를 갖기때문에 행인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모든 창가 면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유닛 타입을 

만들었다. 또한 시설내의 가변형모듈 저장공간을 해소하고, 세대내부에서도 모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세대 내에  ‘유닛저장공

간 ’을 두었다.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구획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각자의 필요에 맞게  펜트리, 서재, 아이방과 같

이 가변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가변형 모듈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청년들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일상생활과 크리에이터로서

의 활동에 필요한 가구의 기능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가변성을 가진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은 활동영역에서 그리드 상에 바둑을 두듯이  

모듈을 설치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공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내부의 열린배치를 자율적으로 형성한다.

 로컬크리에이터와 입주민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가변형 

모듈을 맞교환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하며 청년들은 

모듈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 

 이렇듯 시설내부에서 가변형 모듈은 소통의 매개체로써 

기능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자신의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수정할 

때, 주변의 로컬크리에이터들과 협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타 로컬크리에이터들과 함께 가변형 모듈을 설치하며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공간 바닥판 하부에는 가변형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소켓과, 모듈의 기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배관들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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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가변형 모듈 운영 시스템 ㅣ주거유닛

 주거용 건물

 모듈 저장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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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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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최우수상 “TRI, TRY” 시도 친화형 주거 플랫폼 성균관대학교  |  최조은, 이지민

‘OOO’은 지역과 청년에게 ~~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소유보다 경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제품, 콘텐츠, 서비스를 즐기며, 끊임없

이 생겨나는 팝업스토어에서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쌓는다. 도시 또한 사

람들이 정주하는 고정된 형태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이동하는 유연한 

형태인 리퀴드폴리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시대에서는 취향

과 관심사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재택근무와 유

연근무가 일상화되어 개인이 겪는 외로움의 크기도 커졌다. ‘나’에 집중하

여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더해져 사람

들, 특히 청년들은 취향을 함께할 수 있는 모임과 그 모임을 함께 할 수 있

는 사람들을 플랫폼을 통해 찾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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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 시도 친화형 주거 플랫폼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6
대지면적 : 7,288m2
건축면적 : 2940.3m2
연면적 : 20306.4m2
건폐율 : 40.3%
용적률 : 200.2%
층수 : 지하 2층 / 지상 8층
주 용도: 공동주거 / 커뮤니티 / 공간 대여 및 임대

“TRI, TRY”
시도 친화형 주거 플랫폼

ㅣ대상지 분석 & 로컬크리에이터 ㅣ컨셉: 시도가 쉬워지는 구독/대여 기반 주거 플랫폼

ㅣ‘나’와 ‘우리’를 찾기 위해 시도하는 청년들

1. 기흥구 일대에 ‘주요’ 상권이 없다. 
기흥구에는 대상지 근처의 기흥역 등의 
소규모 상권이 여럿 있지만 주요 
상권이라고 불릴 만한 장소가 없다. 
BUT! 로컬크리에이터는 주된 상권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성장하기 쉽다. 

2. 대상지의 레벨차로 인해 보행에 
불편함이 있다.
대상지 내에 대략 두개 층 정도의 레벨차가 
나 주변 인도에서의 보행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BUT! 로컬크리에이터는 접근성이 높은 
걷기 좋은 길에서 주로 활동한다. 

3. 기흥역 부근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의 요지이다. 
- 지하철: 기흥역은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남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 버스: 다양한 노선의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운행되어,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SO! 대상지는 전국 팔도에 있는 다양한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점 장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지의 레벨을 활용한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길을 중심으로 전국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의 모임을 이끌어내어 이 곳을 로컬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오늘날 청년들은 소유보다 사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들은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팝업스토어에서 브랜드를 경험하거나 옷이나 가구를 등을 일정 기간 
대여 및 구독해 사용한다. 또한, 한 곳에 정주하기보다는 현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장소에서 생활하며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나'를 알아가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청년 특성 상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공동체를 이루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길 = 피드

주거 모듈 = 계정
대여 및 구독 공간 = 채널

디지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게시물(동영상 등)에 
접근하기 쉬운 것처럼, 대여 및 구독형 주거 플랫폼 ‘TRI, TRY’는 
다양한 공간과 로컬 서비스를 대여/구독 해주는 장이 되고자 
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영상 혹은 게시물을 시청하고, 마음에 들면 
지속적인 시청을 위해 구독을 한다. 
주거 플랫폼 ‘TRI, TRY’ 또한 대여과 구독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1. 대여(체험): 사용자는 다양한 대여 및 구독 공간을 탐색하고 그 
곳에서의 소모임, 클래스 등을 시도할 수 있다. 

2. 구독(지속적 이용): 사용자는 특정 채널(대여/구독 공간 및 
서비스)을 구독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로컬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기반 문화의 지속성을 
강화한다.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기반이 마련되어 새로운 시도와 
만남이 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여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로컬 크리에이터이자 
주민이 되어 지역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의 성장이 곧 
지역 성장이 되는 것이다.  

확장 방식 - 물리적 시스템: 가변형 모듈 ‘채널’의 칸별 대여 시스템

소유<사용

취미
취향

나만의 공간

원데이 클래스
경험

리퀴드 폴리탄
외로움 소모임

공간 대여

소속감구독

라이프 스타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성을 도입한 본 주거단지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청년 거주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성장할 수 있는 시도 친화형 주거 플랫폼이다. 

1. 피드 역할을 하는 길
주거 단지의 길과 공용 공간은 피드처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새로운 로컬 소식을 
접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길은 정기 로컬 마켓(팝업 
스토어)이 열리는 공간이 되기도, 일상을 담는 취미 및 모임 공간이 되기도 한다. 
2. 채널 역할을 하는 대여 및 구독 공간
다양한 구독 및 대여 공간을 제공해 주민들이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 창작실, 음악 연습실, 요리 스튜디오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크리에이터 채널처럼 운영되어 관심있는 
사람들이 해당 공간을 체험해보고, 취향에 맞을 시 구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러한 임대 및 대여 공간을 상점이나 스튜디오, 쇼룸으로 활용해 
다양한 시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계정 역할을 하는 주거 모듈
구독을 하면 채널의 새로운 알림이 오는 것처럼, 5개 정도의 주거 유닛이 하나의 구독 
거실의 공유해 구독한 로컬 채널의 새로운 정보 및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 다른 주민들과 소통하며 구독한 채널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소규모, 대규모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핵심 아이디어

기존의 청년 주거는 고정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없는 방 한 
칸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간은 단절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 대여 및 구독 기반 주거 플랫폼 000
에서는 방 한 칸을 넘어 대여 및 구독 공간을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고, 관심사 기반의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TRI, TRY’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주거 단지에 도입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청년 거주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도와 
만남을 통해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확장되는 삶의 영역

집 근처 공용 공간과 길을 통해 
이어지는 다양한 ‘대여 및 구독 공간’과 ‘사람들’

확장 방식 - 개념적 시스템: 대여/구독 시스템

1-1. 벽/문으로 활용 1-2. 공간 구획용으로 활용 1-3. 야외 공간으로 확장 2-1. 푸드 코트 어닝으로 활용 1-2. 대여 주방 벽으로 활용

 
1. 벽이 옆으로 열리고 접히는 것을 통해 회전 부위를 문으로 활용하거나, 야외 공간을 
실내로 들여올 수 있다. 사용하는 용도(구독/대여형 상점, 클래스 등)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 벽이 위로 열리고 접히는 것을 통해 회전 부위를 위로 열어 
야외 공간을 실내로 확장하거나  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기 
로컬 마켓 때는 하나의 푸드 코트로, 평소에는 청년들이나 
로컬크리에이터가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 주방이 된다.

공간의 확장성과 자유도를 높히기 위해 가변형 모듈 ‘채널’ 을 제안한다. 로컬크리에이터 및 주민은 공간을 칸 단위로 대여/구독하고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기흥구청

기흥역
에버라인

수
인

분
당

ㅣ건축개요

ㅣ주거 모듈

주거 또한 칸 대여가 가능하다. 

2칸, 3칸, 5칸, 7칸이 기본 유닛이 되고, 
주거 유닛이 모여 공유 거실과 구독/대여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2. 회전형 책장 형태의 가벽을 회전시켜 하나의 공간을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슬라이드형 옷장 형태의 가벽을 밀어 하나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2-1. 방과 연결해 개인 오피스로 사용 2-2. 거실과 연결해 서재로 활용

1-1. 취미 공간과 침실을 큰 방으로 사용 1-2. 홈 오피스 공간과 침실을 분리

2칸: 1인 주거 (주방x)

공유 거실 및 구독/대여 공간

주거 유닛

2칸: 1인 주거 (주방O)

3칸: 1 - 2인 주거

5칸: 2인 주거 (쉐어 하우스)

7칸: 3인 주거 (쉐어하우스)

7칸: 3인 주거 (부부+아이)

ㅣ지상 2층 평면도 ㅣISOMETRIC

ㅣ지상 1층 평면도

ㅣ지하 1층 평면도 ㅣ디자인 프로세스 ㅣ단면도

1. 단차를 두어 완만한 보행길 조성
2.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대여 및 구독 공간과

로컬 크리에이터 공간 배치

4. 대지의 경사에 맞춰 여러 방향에서 진입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교류를 위해 동선 연결3. 주거 공간의 확장성과 향을 고려한 주거 모듈 배치

팝업 길공용 거실주거공간 공용주방 로컬 푸드코트

1F = GL +0

주거공간

2F = + 3300

3F = + 6600

4F = + 9900

5F = + 13200

6F = + 16500

7F = + 19800

8F = + 23100

9F = + 2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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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4 |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우 수 상 일상으로의 초대 충남대학교  |  최환빈, 석우원

 근래의 아파트들은 서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건물 저층에 계획하곤한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커뮤니티 시설의 유지에 

문제를 보이며 공간은 있지만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의 순효과는 사람들을 모으고 자주 교류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우리는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했다.

 사람을 마주치게하고 교류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적 공간에 머무르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지나치지만 가장 무심하게 여기는 

공간들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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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초대

컨셉  #1 공용면적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ʻ공용’면적을 ʻ공용’면적답게!

이슈 : 문닫는 커뮤니티 시설들

사이트 분석 유닛 시나리오
 

DENTITY SPACE
?

도시의 맥락 이어가기

“나”로 채우는 공간, 아이덴티티

로컬을 경험하다 활기를 퍼트리다 W
A
T
C
H
I
NN
G

W
O
R
K
O
U
TT

R
E
A
D
I
N
GG

G
A
R
D
E
N
II
N
G

지역과 상권을 잇다
구역 내 위치한 기흥구청의 상권과 
동남방향 주거지 밀집지역을 연결한다.

약 8m 차이의 경사를 건축물의 단차로
극복하여 경사지의 양 단에 각종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한다.

복도, 계단, 코어공간 같은 공간들에 대한 인식은 주로
스치는 공간, 지나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치는 공간을 테마를 담은 
공간들로 차별화함으로써 이용성 없는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 문제를 건축적으로 해소한다.

건축면적에는 ʻ주거공용면적’과  ʻ기타공용면적’이 존재한다. 기타 공용면적은 대부분 커뮤니티시설과 같은 주민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시설들을 일컫는다. 근래 공동주택들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용성부족 문제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복도와 계단, 즉 ʻ주거공용면적’ 가능성을 증폭시켜보고자 계획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치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는 일상적 공간이지만 답답한 규제에 꼭 맞추는 등 ʻ공용면적’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간을 수직 수평적 확장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머무를 수있는 공간으로 바꾸고자한다.     

동네 영화관 동네 마당 동네 텃밭 동네 마켓

경사지내의 새로운 축은 남측의 주택지를 
자연스럽게 연장시킨다.

지역민들이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에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꾸준히 교류한다.

대지 내 축을 통해 유입된 지역의 활력은
주택지 축을 통해 자연스럽게 퍼진다.

남측의 쇠락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역할한다.

남측 주택지와 북측 ICT밸리 사이
시각적으로 큰 단차 존재.

도심의 끊어진 스카이라인을 건물의 단차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연결

과거 주택지 특성상 분절된매스가 
밀집해있는 형태 

유닛군을 확장된 복도로 이음을 통해
분절된 매스의 분위기를 수용

남측 주택지 보행로 연장
보행접근 축을 남북방향 개방

복도와 계단 공간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장된다.
확장된 공간들은 인접 주거민 클러스터의 취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역할한다. 

우발적 마주침을 유도하고 이웃과의 유대감을 형성시킨다.

운동시설과 같은 별도의 설치에 의존되는 커뮤니티 공간은
최소화하고, 공간은 필로티로 상승시킨다. 

기존 커뮤니티 시설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였던 ʻ관리비’
문제는 필로티 상부공간을 임대형식의 오피스로 개방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오피스 공간은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 크리에이터간의 
유연한 작업 활동을 지원유연한 작업 활동을 지원한다.  

필로티 하부 공간은 상부의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인근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생성한다.

ʻ로컬’크리에이터 직업 특성상 지역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직업 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된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은 개방된 매스를 통해 지역민들과
시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트렌드, 취향에 민감하다.
각자의 취향을 경험하고 증폭시키는 경험에
스스럼없이 투자한다.

유닛 내의 가변형 공간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내력벽을 제외한 공간의 벽체를 이용해
취향을, 즉 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유닛을 선택할 수 있고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유닛을 선택할 수 있고
공간을 새롭게 채울 수 있다.

가변형 공간을 보유한 유닛

여러 공간을 바뀔수 있는 가능성

콤팩트한 주방 및 화장실 면적

파티션을 이용한 침실 분리

 

침실을 내측으로 당기고 취미공간을 
출입구로부터 분리

복도형 공간을 이용한 빌트인 가구 설치

신혼부부의 경우에 적합한 유닛

주방시설 외기 접하게 설치 - 환기성능 확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유닛

복도 공간에 공동 작업 공간을 제공

화장실을 이용한 침실 분리 및 프라이버시 확보

간단한 취미생활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 제공

3100폭의 공간에 위치한 벽의 탈부착 가능

필요에 따라 실을 분리 / 결합 가능

안방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이용해 침실을 분리

화장실 후면 공간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활용
(드레스룸, 취미공간, 육아공간 등)

건식 화장실 설치를 통한 3인가구 적합성

유아기 자녀 보유 신혼부부 적합 유닛

우측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작업공간과 
육아공간의 분리

작업공간을 동선상 가장 먼 곳에 배치

유닛 내 화장실 모든 방향에서 접근 용이하게 배치

건식 화장실 설치를 통한 3인가구 적합성 

가변형 공간의 테라스 전용 유닛

침실에 면해있는 테라스

침실 채광 성능 우수

A타입에 비해서 넓어진 가변형공간

A타입의 내력벽은 유지

침실 면적 상대적 여유

가변형 벽체의 개폐를 이용한 공간 개방 

벽체의 개방을 이용한 주방 공간 확장

거실 이용 가능 유닛

요리 관련 취미 소유자의 경우에 적합

아일랜드 싱크를 이용한 공간 효율 상승

골목을 잇다

POINT    

POINT    

POINT    

POINT    

복도와 계단 확장,
ʻ일상적’ 공유공간 제시

복도와 계단 확장  -  ʻ일상적’ 공유공간 제시 ʻ스침’에서 ʻ머무름’으로

커뮤니티 시설 생존율 저하 이유

교통 거점 기흥역

저층 주택가 밀집지역

기흥구청 및 상권 근접

경사 및 인접도로 폭

근래의 아파트들은 서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건물 저층에 계획하곤한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커뮤니티 시설의 유지에 문제를 보이며 공간은 있지만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의 순효과는 사람들을 모으고 자주 교류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우리는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했다.

사람을 마주치게하고 교류시키기 위해서는 ʻ일상적 공간에 머무르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지나치지만
가장 무심하게 여기는 공간들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한다. 

01 수요예측불가

에버라인과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기흥역과 인접

용인시내 교통 거점

대지 남측 저층 주택지
밀집지역이 위치

도시적 맥락 유입  가능성

북서측으로 기흥구청이 밀접
구갈동 내 번화 상권 위치

대지 남측 쇠락 상권과 대비

대지 최고 경사차 약 8m
경사 이용한 설계 필요

서측 인접 왕복 8차선 도로
교통량 많은 편에 속함
(기흥구청입구 사거리)

시간부족

출처 : 자이아파트 입주민 이용실태조사

피크타임이용자
높은요금

사설시설이용
서비스불만족
사용방법미숙

시설낙후

02 위탁 운영비 상승
03 한정적 이용자 수
04 관리비 상승 - 주민 갈등

MINIMIZE 거주민 커뮤니티실,
MAXIMIZE 외부인 교류공간

필로티 공간 
크리에이터-지역민 소통공간

분위기를 잇다 하늘을 잇다

24㎡형 -12세대TYPE A 32㎡형 - 23세대TYPE C

30㎡형 - 36세대TYPE B 56㎡형 - 60세대TYPE D 

#2 흐름을 생성하다

건축개요
작품명 : 일상으로의 초대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6 
지역구분 : 제 1종 일반주거지
용도 :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대지면적 : 7,288㎡ 
건축면적 : 3,154㎡
연면적 : 18,161㎡연면적 : 18,161㎡
용도별 면적 : 주거공간 (5,464㎡ ---%)
                     업무시설 (2,318㎡ ---% )
                     커뮤니티 시설 (1,125㎡ -  %)
                     지하주차장 (9,312㎡ -   %)
                    
건폐율 : 43.27% 
용적률 : 166.25%용적률 : 166.25%
층수 : 지하2층, 지상9층
용도별 면적 및 비율: 
세대수 : 131세대
유닛별 세대수 : 24㎡형 - 12호
                        30㎡형 - 36호
                        32㎡형 - 23호
                        56㎡형 - 60호                        56㎡형 - 60호
  

1 로컬 마켓
2 미디어 체험관
3 미디어 홍보관
4 카페
5 지역민 창작물 갤러리
6 창업 아이디어 갤러리
7 팝업 체험관7 팝업 체험관
8 지역홍보 및 관리실
9 쉼터

1 거주민 편의시설
2 버퍼존 (Buffer zone)
3 임대형 오피스
4 스마트팜
5 코워킹 스페이스 (카테고리)

1 일상복도
2 일상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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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scale  ///// 아이소메트릭 매스 프로세스 투시도

2층 평면도    scale  /////

주거기준층 평면도    scale  ///// 단면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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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둘러싸인 경사 축

주택가 가로를 연장하는 분산되는 축

주택가 방향 광장과 연계되는 로컬 마켓 

기존의 복도를 확장한 ʻ일상복도’ 커뮤니티 공간

경사에 수긍하는 매스 상승 및 골목길 연장 

축에 따른 분절된 새로운 축 제공

매스공간 수직 상승 및 필로티 공간 창출

일상복도 일상계단 확보 및 주택지 맥락 수용

크리에이터 공간 - 지상공간 연계

주거동 상승 및 도시 스카이라인 맥락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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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우 수 상 보금자리 아주대학교  |  안소연, 이재문

대한민국의 도심지 아파트들은 폐쇄적인 구조를 띠며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여 공동체 의식을 약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단절을 

유발하는 단지의 경계, 주민들 간의 소통을 제한하는 이 ‘경계’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영역과 영역 사이의 단절을 일으키는 물리적 경계를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영역이 맞닿아 있으면 경계가 되지만 영역을 중접시키면 오히려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나뉘어지는 로컬크리에이터는 그들끼리의 성장을 위해 클러

스터를 만들어 단지를 형성합니다. 각 클러스터 단지들은 떨어져 있거나 

맞닿아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를 관통합니다. 단지의 경계가 중첩되면서 

생기는 공간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며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30 31|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 주거」 |

WINNERS

B
A

R
R

IE
R

PR
ODUCTI

VE

IR
REL

EV
ANT

대지의 가능성
1. 지하철(기흥역)과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도로까지의 도보거리는 1분이내이다.
2. 주변 주거 단지들의 중심부 역할을 하며 상업거리와 
보건소가 주변에 위치한다.
3. 기흥역과 신갈역의 중간지역이며 외부인들의 유입이 많다.

대지 일대는 저층 주거 위주의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에 
기흥역과 신갈역을 끼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군이 밀집되어 그 중심에 
위치한다.

확장 가능한 작업공간을 
갖춘 부부 맞춤 2인형

넓고 쾌적한 작업공간의 1인형

넓고 쾌적한 작업공간의 1인형

작업의 높이 제한이 자유롭고  
작업환경이 쾌적한 복층

평소에는 야외공간, 필요에 
따라 작업공간 확장 가능

평소에는 야외공간, 필요에 
따라 작업공간 확장 가능

37m2
1F 2F 48m2

1 a

c

a
c

b

a
c

b
d

d c

a b b

69m2

1

37m2

12

작업실

넓은 작업실

+
확장 가능한 야외

1
TYPE

TYPE

TYPE TYPE TYPE

TYPE TYPE TYPE

TYPE

2

72m2

2

37m2

2

37m2

2

생활은 각자 완전히 분리, 작업공간만을 
공유해 작업공간을 크게 사용 가능한 2인형  

 주거 유닛을 섞어 클러스터 유닛을 만들고, 이를 쌓아가며 단지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섞여 어우러진다. 

 복도는 각자의 생활 범위가 중첩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복도에 각 유닛의 작업 공간이 맞닿도록 배치된다. 작업자는 선택적으로 외부로 
작업 공간과 작업물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생기는 이웃끼리의 잦은 마주침은 서로의 작은 관심으로 이어진다. 또한 복도의 
보이드를 통해 수직적으로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여러 층간의 공유도 기대할 수 있다. 

클러스터 A

[                                ]1-a, 1-b, 1-c,
2-a, 2-b, 2-c, 2-d [                                ]1-a, 1-b, 1-c,

2-b, 2-c, 2-d

A

B

B’ B’

B

A-A’ B-B’

A’

A

A’

클러스터 B

A-A’ B-B’

 그 경계의 일부를 외부로 열어 
단지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성장을 만든다.

 서로 다른 영역이 맞닿아 생 
기는 “물리적 경계”를 재해석 
하고자 한다. 각각의 영역을 
오히려 중첩시켜 만들어진 “
생산적 경계”는 서로를 연결해 
주는 공간이 된다.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공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장이 중요하다. “보금자리”는 
같은 관심사를 함께 배우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다른 분야를 접하고 알려주기도, 때로는 취미를 공유하며 휴식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는 그들만의 아지트이다. 서로의 중첩을 통해 뭉쳐지고, 더 나아가 각각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성장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거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방, 강의실, 먹거리 장터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더 활발한 단지를 만들게 
되고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자리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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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우 수 상 소소요 국민대학교  |  조수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파트 단지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우리는 점점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도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는 싶지만, 집에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나가서 먹거나, 자신의 삶을 SNS에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려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활동이 

가상의 공간이나 주거단지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소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거 내 다양한 보이드 공간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사적이지만 외롭지 않은 주거 환경을 제안합니다.

 : 도자기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 빚어가는 이야기의 보이드

33「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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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걸리고 어렵다는 도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곤 했는데 작업하는 공간도 
공유하고 제가 만든 도자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작업할 의지가 더 생겨요." 

  _ 도자기 공예가 김양

전통 도자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도자기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외식하러 나와서 기대도 안한 접시들이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알고보니 여기 공동주택 내 
도자기 공예가분이 직접 만든 식기들이더라구요. 밥먹고 나가서 아이들과 구경하려구요."  

_육아맘 김양"

도자기 공방 외에도 식당, 꽃집, 찻집 등을 운영하는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도자기 공예가와 협업하여 일상에서 로컬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청년 산업과 로컬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소소요
: 도자기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 빚어가는 이야기의 보이드

< 프롤로그 01. 사적이지만 외롭지 않은 나의 ‘집’ >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파트 단지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우리는 점점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도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는 싶지만, 집에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나가서 먹거나, 자신의 삶을 SNS에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려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활동이 가상의 공간이나 
주거단지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소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거 내 다양한 보이드 공간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사적이지만 외롭지 
않은 주거 환경을 제안합니다.

< 프롤로그 02. 과거와 현대의 융합, 공동체 >

급작스러운 발전으로 인해 빽빽한 도시는 과거와 현대의 보이지 않는 벽과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난개발과 전통문화의 소멸을 초래하고, 주거 형태에서도 주민들 
간의 소통을 단절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에 보이드라는 중간 역할을 부여하여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공간과 잠재력을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보이드 공간은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공간의 성격과 공유도를 
결정하며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소소요'는 다양한 보이드 공간 속에서 도자기 공예가들과 청년 예술가들이 손을 
맞잡고, 도자기라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도자기 
공예가 말랑말랑한 흙이 단단한 도자기로 변모하는 과정처럼, 비어있던 보이드 공간은 
청년과 지역주민들의 활동과 소통으로 채워지며 단단한 공동체로 형성됩니다. 도자기 
공예가들의 작업실과 전시 공간, 꽃집과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도자기 제품을 일상 
생활에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보이드 공간에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 
공동체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연결하며,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촉진합니다. 
'소소요'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도자기의 예술성과 일상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 문화와 현대 생활의 상생을 이야기로 엮어냅니다

< 대지일대의 특징> 
근접대지 일대는 저층 주거 위추의 일반 주거 지역이며, 500m내에 기흥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적 접근성이 좋다. 

< 인근 교통 >
500m내에 기흥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적 접근성이 좋다. 

< 인근 편의시설 >
편의점, 마트,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 등 기본적 주거에 대한 요소는 충족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 서점, 공공대여시설 등 청년들이 작업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소셜공간이 부족하다.

< 인접 도로 >
서측 30m 도로, 북측 10m도로가 위치해있다.  북서측에서의 진입이 쉽게 
가능하다. 도로경사에 순응하여 북서측 도로와 남쪽의 골목길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 SITE CONTEXT> 

< DESIGN PROCESS > 

2. 주변 도로를 이어 길 형성1. 대지모양에 따른 MASS 형성 3. 대지높이에 순응하는 매스 높이 설정 4. 매스 곳곳에 보이드 공간 설치

N

SITE

기흥구청입구
사거리

기흥역
사거리

기흥구청

1인

기흥구 가구원수별 가가수 통계

2인 3인 4인 이상

"혼자 집에있으면 늘 외로웠는데 공유 테라스로 나가기 쉬워서 이제 집이 외롭지 않아요.”
_ 본가가 지방인 김군

기존의 주거는 소통공간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부족해 

이용도가 낮았다. 이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보이드1, (Semi-public 

테라스를 제공하여 테라스와 맞닿아있는 소수의 세대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적이지만 외롭지 않은 공간을 

제공한다.

"집에서는 작업이 집중도 안되고 영감이 떠오를거리가 없어서 항상 집 밖에 많은 
시간있었는데 집에서도 영감이 잘 떠오르고 실제 예술도 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_ 디자이너 오양_

매일 똑같은 집에서는 작업의 영감이 떠오르기 어렵다. 보이드2

인, 전통 크리에이터들이 작업하는 공간을 공유하여 서로 새로운 

공간으로 환기하고 세대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도자기를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접하면서 익숙해진다.

"주변에 접시나 소품을 볼 거리가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집 바로 앞에서 전통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구경도할 수 있고 살 수 있어서 매일 즐거워요."

 _ 집꾸미기를 좋아하는 이군

실제 대상지 근처는 청년들이 구경하기 좋은 상권이 존재하지 

않아, 소품샵 등의 볼거리를 보기위해서는 먼 거리를 나서야한다. 

청년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 생산적 활동을 하는 보이드3 

공간을 통해 기존 대상지의 편의시설 부족을 해결한다.

도면

도면

< 대지일대의 특징> 
근접대지 일대는 저층 주거 위추의 일반 주거 지역이며, 500m내에 기흥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적 접근성이 좋다. 

< 인근 교통 >
500m내에 기흥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적 접근성이 좋다. 

< 인근 편의시설 >
편의점, 마트,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 등 기본적 주거에 대한 요소는 충족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 서점, 공공대여시설 등 청년들이 작업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소셜공간이 부족하다.

< 인접 도로 >
서측 30m 도로, 북측 10m도로가 위치해있다.  북서측에서의 진입이 쉽게 
가능하다. 도로경사에 순응하여 북서측 도로와 남쪽의 골목길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 VOID DIA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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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소통 (Semi-public 공간)

혼자가 익숙해진 청년가구들이 void1인 외부 테라스를 공유함으로써 사적인 공간은 지키지만 외롭지 않은 주거타입이다. 소수의 세대가 보이드1(소통 테라스)를 공유하며 소통과 단절되기 쉽게 
설계되었던 기존주거와 달리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Unit Type. 

보이드와 타입별 유닛을 연계하여 3개의 유닛타입을 설정한다. 보이드와 거주자의 유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여 
공간별 특성과 그들이 지닌 습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보다 쾌저한 주거환경을 제안한다.

Type A <---> 보이드 1_소통 (Semi-public 공간)

Type B <---> 보이드 2_영감 (Generational Bridge)

Type C <---> 보이드 3_창작 (Productive Activity)

Type B. 영감 (Generational Bridge)

여러 세대가 함께 융화되는  보이드2(영감)과 연계된 주거타입이다. 보이드2 내부에서는 직접적인 융화가 이루어졌다면 Type B는 보이드2 공간을 조망하면서 간접적으로 세대간 융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외부 테라스가 아닌 내부테라스로 언제든지 테라스에 나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Type A-1.  (141m2)

1인주거(4세대) + 2인주거(1세대) = 총 5세대

아래층의 1인주거 2세대와 위층의 1인주거와 2인주거가 테라스를 함께 공유하는 형태이다. 4인주거에서의 가장 공적인 공간은 거실이지만 1,2인 주거는 거실이 넓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의 
거실공간은 사적인 쉼의 공간의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1인 주거와 2인주거가 함께 공용공간을 통해 테라스로 내려가는 공간의 입구를 주방과 연결하여 사적임을 해치지는 않지만 옆집과 소통이 
가능한 외롭지 않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Type A-2.  (70m2)

1인주거(1세대) + 4인주거(1세대) = 총 2세대

아래층의 1인주거와 위층의 4인주거가 테라스를 함께 공유하는 형태이다. 4인 주거의 저층부에 거실과 부엌을 배치하고 아래 테라스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사적인 방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층부에도 유리중정을 통해 테라스를 바라볼 수 있어 언제든지 공용공간으로 갈 수 있음을 지내면서 인지할 수 있다.

Type A-3.  (168m2)

4인주거(1세대) = 총 1세대

Type1,2와 달리 테라스가 주거유닛 위에 위치하고 있어 최상층에 위치하여 옥상 테라스를 공유할 수 있는 주거타입이다. 앞선 두개의 타입에 비해 더 많은 세대가 넓은 테라스를 공유할 수 있다. 
천창의 역할도하여 집에 채광이 더 잘 들어오는 주거형태이다.

Type B-1. (182m2)

2인주거(2세대) = 총 2세대

단층과 복층의 2인주거로 이루어진 타입이다. 높고 넓은 보이드2를 여러 높이에서 바라보며 자신만의 영감을 떠올리고 작업할 수 있는 주거타입니다. 주거의 공적인 특징을 가진 부엌과 거실과 
반대에 테라승를 위치시켜 집 내부의 거실과 부엌의 사적임을 지켜주고 테라스의 공적공간의 역할을 높혔다.

Type B-2.  (208m2)

2인주거(1세대) + 4인주거(1세대) = 총 2세대

2인주거와 4인주거가 결합된 형태이다. 3층의 높이에서도 보이드2의 공간을 조망할 수 있다. Type B-1과 같이 집 내부의 공적 공간과 멀리배치하여 내부 테라스의 공적인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간분리를 해주었다. 

1ST FLOOR 2ND FLOOR 3RD FLOOR

1ST FLOOR 2ND FLOOR 3RD FLOOR

1ST FLOOR 2ND FLOOR 3RD FLOOR

1ST FLOOR 2ND FLOOR 3RD FLOOR

1ST FLOOR 2ND FLOOR 3RD FLOOR

1ST FLOOR

1ST FLOOR 2ND FLOOR

1ST FLOOR 2ND FLOOR

Type C-1. (31m2) 

4인주거(1세대) = 총 1세대

Type1,2와 달리 테라스가 주거유닛 위에 위치하고 
있어 최상층에 위치하여 옥상 테라스를 공유할 수 
있는 주거타입이다. 앞선 두개의 타입에 비해 더 
많은 세대가 넓은 테라스를 공유할 수 있다. 천창의 
역할도하여 집에 채광이 더 잘 들어오는 
주거형태이다.

Type C-2.  (37m2)

Type C. 창작 (Productive Activity)

4인주거(1세대) = 총 1세대

Type1,2와 달리 테라스가 주거유닛 위에 위치하고 있어 최상층에 위치하여 옥상 테라스를 공유할 수 있는 
주거타입이다. 앞선 두개의 타입에 비해 더 많은 세대가 넓은 테라스를 공유할 수 있다. 천창의 역할도하여 집에 
채광이 더 잘 들어오는 주거형태이다.

Type C-3.  (50m2)

4인주거(1세대) = 총 1세대

Type1,2와 달리 테라스가 주거유닛 위에 위치하고 있어 최상층에 위치하여 옥상 테라스를 공유할 수 있는 
주거타입이다. 앞선 두개의 타입에 비해 더 많은 세대가 넓은 테라스를 공유할 수 있다. 천창의 역할도하여 집에 
채광이 더 잘 들어오는 주거형태이다.

건물 곳곳에 위치한 보이드3과 가까이 위치한 
주커타입이다. 집 현관문에서 나서면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협업가능한 공간이 나온다. Type A,B와 
달리 더 직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공간이다. 
주거공간에서 나와서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과 대면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거하기 좋은 공간이다. 중앙 광장과도 
맞닿아 있어 플리마켓, 소통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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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공간(집)

< 기존 주거 >

로컬 크리에이터 
작업공간

도자기 공예가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청년
작업공간

로컬 크리에이터 
작업공간

청년
작업공간

공용공간벽, 현관문, 복도, 공동현관 등 사적공간(집)

< VOID1이 결합된 주거 >

공용공간VOID 1(Semi- public)

VOID 1 _ 소통 (Semi-public 공간) : 혼자가 익숙해진 청년가구가 소통하는 semi-public 공간

기존의 공용공간들은 접근성이 낮아 사용하기 어려웠다. 현관문을 열고, 공용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었다. 보이드 공간은 각 세대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접근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공간 간의 지루한 이동 동선을 줄이고, 여러 레이어의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여 커뮤니티적이면서도 사적 공간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VOID 2 _ 영감 (Generational Bridge) : 세대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개공간

도자기 공예 스튜디오 공간과 청년들의 작업공간을 결합시킨다. 이를 통해 전통 도자기 공예는 청년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청년들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작업을 통해 영감과 주거 공간 내에서 
새로운 일상을 느낄 수 있다. 서로 영감을 나누는 축제의 장의 공간이다.

VOID 3 _ 창작 (Productive Activity) : 청년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 생산적 활동을 하는 공간

소소요 곳곳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청년들이 저렴한 대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협업 공간으로 제공된다. 꽃집, 식당, 카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사용되는 꽃병, 그릇, 접시, 컵 등은 도자기 공예가들이 만든 전통 도자기 작품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도자기 공방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소요에 와서 자연스럽게 전통 도자기를 접할 수 있다.

VOID 1, 2, 3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로38번길6

지역구분 :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7,288m2

건축면적 : 4,291m2

연면적 : 20,759m2

건폐율 : 58.87%

용적율 : 284.8%

용도 : 다세대주택

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TYPE A : 68 세대

TYPE B : 14세대

TYPE C : 5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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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주택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  CREATIVE HUB의 목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3~7층의 주거동에서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유닛은 예술 미디어, 공예품 제작, 요식업, 취업 청년의 4가지 테마로 구성되고, 각각 거주민에 

요구에 따라 스튜디오, 공방, 전문 주방, 확장 가능한 가변형 공간 등을 공급한다. 유닛은 발코니 확장형, 특성화 확장형, 2인 주거형의 유형으로 나뉘어 총 12개로 

구성된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Creative Hub장 려 상 동국대학교  |  김경재, 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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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기흥구의 지역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흥구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역 사회의 특색이 

사라졌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COLLTURE’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색이 혼합되어 새로운 지역적 색깔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신세대 감각을 기존의 지역 정체성에 접목시켜, 기억에 남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다채로운�삶의�공간

지상층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공동체의� 장으로, 소통과 
결속을�다지며�활기찬�지역�사회를�형성한다.
그�위로�주거가�위치하며�개인의�사생활을�보장하는�주거�공간이 
자리합니다. 다양한� 마당의� 길이는� 주민들이� 각자의� 색을 
드러내며, 다채로운�삶을�살아갈�수�있도록�선택의�폭을�넓혀준다.

변화하는�창작의�장

외부인과� 로컬� 크리에이터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방문객은�다양한�활동을�체험하며�자신만의�색을 
창조한다. 이�공간은�낮과�밤에�이용자의�대상이�변화하며, 
크리에이터들의�창의적�에너지를�품는다.

교류와�성장을�위한�주거�유닛

이�공간은 �인�창업자가�함께�살며�활동할�수�있는�주거�유닛과 �
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유연한� 공간을� 제공한다. 주거와 
스튜디오가�결합된�이�유닛들은�교류와�성장을�촉진하며, 지역을 
독특한�문화의�색으로�물들인다.

지역과의�소통�강화

이전에� 큰� 벽으로� 격리되어� 있던� 공간을� 재구성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수�있게�하였다. 이로써�기존에�가로막혀�있던�커뮤니케이션의�장벽을 
허물고, 개방성과�소통을�강화하는�새로운�공동체�공간을�창출하였습니다. 이 
변화는�지역�사회의�소통을�증진시키며, 보다�포용적이고�활기찬�커뮤니티의 

모습을�만들어�나가는�데�기여한다.

색의�표현, 각�유닛의�독창성

각�모듈이�자랑하는�개성�넘치는�발코니는�소유자의�개인적 
취향과� 성향을� 색채로� 나타낸다. 이� 다채로운� 발코니들은 
공간마다� 독특한� 이야기와� 분위기를� 품으며, 모두가 
자신만의�색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캔버스가�된다.

주거�이웃과의�색�조합

계단� 형식의� 공유� 공간은� 각� 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개성� 넘치는� 색을 
드러낸다. 이� 다양한� 색들은� 마치� 팔레트� 위의 
색상처럼� 서로� 어우러져, 또� 다른� 독창적인�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각� 층이� 하나의� 색이라면, 이 
공간은�그�모든�색을�담아내는�팔레트이다.

단면도

공동�주거�공유단지

로컬�스케치: 스튜디오형�주거 개성�표현의�마당

표현의�공간 

scale: 1/200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COL:LTURE
: 지역의 Color와 Culture를�담은 Palette
                                                   -색의�개성을�모아, 새로운�조화를�이루다-

공간적�컨셉�다이어그램 주거유닛 TYPE

건축개요
작품명: COLLTURE
대상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기흥로��번길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지하�층, 지상�층
용도별�면적
주거공간 ����㎡(��.��%)
공용공간 ����㎡(��.��%)
공유공간 ����㎡(��.��%)
세대수: ��세대

사이트�분석: 무채색의�기흥구 프롤로그: 더해지는�색채

개성을�전시하다

표현�영역의�확장, 로컬스케치

개인과�공유
팔레트의�재해석 각자의�색과�섞이는�색의�장소

표현을�위한�공간

Embrace All Colors

주거에서의�개성

로컬스케치�유닛

배경: 현대사회의� 급격한� 도시화ㆍ산업화는� 지역�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이� 사라지는 ʻ공동체성� 결함’으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옅어지게 만든다. 기흥구�역시�계획성�없는�난개발로�인해�아파트�단지와�골프장이 
난립하고�지역�활성화가�이루어지지�않은�채�광범위한�스케일로�무분별한�획일화가 
이루어졌다. 
문제점: 기흥에서는�지역사회의�정체성이�사라지며�로컬�크리에이터들이�자신만의 
색을�표현하기�어려운�환경으로�인해�사람들은�이곳을�방문해도�기억에�남는�특별한 
인상을�주기에는�어렵게�되었다.

난개발로�인한�부산물 -  골프장사업

‘옅어지는�기흥의�정체성’

난개발로�인한�부산물 -  아파트단지

Site

로컬�크리에이터는�지역의�정체성을�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를� 제공하고, 우리의 
단지내에서� 다양한� 색들이� 혼합되어�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문화적� 교류의� 장을 
조성한다. ‘팔레트’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신세대� 감각을� 기존의 
정체성에�접목시켜�지속적으로�새로운�지역적 
색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우리목표이다.

주거동� 유닛에서는 2가지� 다른� 성격을� 지닌 
주거동이� 존재한다. 1인� 청년� 주거와 2인 
주거로만� 구성되며, 스스로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닛에 
존재하는� 개인의� 마당에서 선택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ʻ개인� 동’. 주거동 
유닛이� 모두� 존재하며� 각� 층의� 라인� 또는, 한 
층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어울려서� 공유하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ʻ공유� 동’이� 존재한다. 이는 
비슷한� 삶이� 아닌�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환경의�지향을�목표로�한다.

청년�로컬�크리에이터들은�자유로우며�창의적인�사람들이�모인�곳에서�협업을�통해�더욱�더�성장할�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ʻ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원하는 
사람은�누구나�자유롭게�오가며�그들의 ʻ공간과�분위기를�경험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의�합일점을 
요구한다. 즉, 비어� 있는� 장소에� 본인의� 색을� 입혀가며� 표현하고� 유도할� 수� 있는 ‘로컬� 스케치’를 
제안한다.

Trio 쉐어형 3인�청년�주거

이웃과�함께�공유 SPACE

혼자이기를�원치�않으며, 독립된�개인�공간으로 
프라이버시의�보장을�바라면서�공용공간에서의 

교류되는�환경을�원하는 1인�청년을�대상으로�한 
주거�유닛

주거에서� 각자� 원하는� 색다른� 야외공간을 
형성하기에는� 개인테라스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옆집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음으로서� 각자의� 색이� 섞여� 만들어지는 
새로운�표현의�공간이�주거동안에서�형성된다.

로컬�스케치
청년�로컬�크리에이어들이�안정적인�주거와�활동을�겸비할�수�있는�공간이�있으며, 
외부인과� 교류가� 됨과� 동시에� 주거의� 사적인� 면모도� 챙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그와� 동시에, 외부인들이� 머무르며� 그들만이� 만들어가는� 색과, 활동 
시간이� 끝난� 후� 청년� 로컬� 크리에어터들끼리� 소통과� 교류의� 시간으로� 전환이  
가능한�새로운�색을�지닌�공간이다.

모두와�함께�공유 SPACE
주거민� 누구나� 이웃끼리� 이루어지는� 공유� 동 
사이에서� 주민들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함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나간다. 이웃끼리 
이루어지는� 공간과� 다르게� 모든이들의� 색들을 

담아�이루어지며�공간을�성장시킨다.

공동�운영 2인�로컬스케치
공동�창업으로 2인에서�함께�주거와�활동을�동시에 
영위할�수�있으며, 함께�교류와�성장이�이루어지는 

주거�유닛

졸업시기를�거친�대학생, 
사회초년생을�대상으로�한�기본적인 

생활공간을�제공하는�주거�유닛

결혼으로 2인�청년�신호부부를�위한�주거로 
부부에게�충분한�생활공간으로�구성된�주거 

유닛

청년부부와�함께�출산으로�자녀까지�동반되는�가족 
구성원들을�위한�넓은�생활공간으로�구성된�주거�유닛

Single 1인�청년�주거

주거와�활동을�동시에�영위할�수�있는 
유연한�공간을�필요로�하는 1인�로컬 

크리에이터를�위한�주거�유닛

1인�로컬스케치

신혼부부 2인�청년�주거 자녀를�둔�가족형�주거

활동 머무르는�공간주거

로컬크리에이터들은�지역을�새롭게�경험할�수�있는�개성있는�콘텐츠를�수집�및�가공하여 
해당�지역의�가치를�높이는�고객�경험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서�본인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최적이다. 따라서, 메스를 
통해�메인�공간으로�유동인구의�모일�수�있는�동선을�계획했으며, 레벨을�이용하여�다양한 
경험을�시각적으로�공유하며, 모듈박스를�설치하여�크리에이터들이�대여를�함으로써�많은 
사람들에게�다양한�경험을�공유하는�각자의�색들이�섞이는�스페이스를�제시한다.

결절점 Skyview 뒤섞이는�색

즐거움과�기억의�물드림
외부인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공간을� 경험함과 
동시에� 이를� 그저� 스쳐가는� 시간이� 아닌, 그� 시간동안 
느껴졌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물들� 수� 있도록� 각� 층마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외부인들이� 색을� 만들어가며, 늦은� 밤에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성격을 
지니고�있다. 

개성을�드러내는�마당
1,2인으로� 구성되는� 주거의� 경우�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취미가�많아지고�있다. 하지만�공간이�부족하며, 야외공간을�사용할 
수�없는�대다수의�경우이기에�우리는�각양각색의�개인의�마당이�딸린 
주거유닛을� 구성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의� 개성을 
드러내며� 다채로운� 입면을� 주거인� 각자가� 만들어가는� 계획을 
구성하였다.

주거에서의�표현: 야외�공간
무채색인�기흥의�사라진�정체성을�살려내기�위해, 사람들을 
모여들도록� 하는� 활동의� 방향뿐만이� 아닌� 주거에서� 역시 
각자의�개성을�표현할�수�있는�수단이다. 주거�공간과  함께 
만들어지는� 야외� 공간은� 가장� 효과적으로� 외관� 측면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우리는� 야외�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로컬� 크리에이터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충족시키며, 
그와� 동시에� 다양한� 주거민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이�가능한�공간을�제안했다.

COLLTURE
: 지역색의 빛깔과 문화를 담은 PALETTE

성균관대학교  |  이현우, 임성우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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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여가(龍仁餘家)는 다양한 주체의 ‘인연 맺음’을 통해 문화 여가가 크리에이팅되고, ‘스테이 공간’이라는 채널의 활용으로 문화 여가 향유의 지속 가능성이 실현

되는 공동주택을 제안한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의 비율이 커져감에 따라 막상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마을이 주민의 삶을 포용하고 적절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LOGUE : 
급격한 주거중심의 도시화로 인한 여가문화 불균형

인연맺음소는  FFM 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주민, 지역 특산물 생산자, 세 주체에게 ‘인연’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특산물 생산자
지역 주민

향음주점

느리닭

스테이

꿀떡꿀떡 커피

케어유어바디

용인싱싱상회
고운손 방앗간

플라워힐 가든

농부 이야기

지역 특산물 생산자와 
연계를 맺고 싶으시다고요?

연결해 드립니다!

인연맺음소

POINT OF VIEW

만족

2019 2021 2023

단위 : %

30.8

12.9 16.8

22.9

46.3

31.7

55.5

23.1

60.1

불만족

보통

<용인시 여가활동 만족도>

1) 문화의 소멸 

SITE CONTEXT

[人煙(인연)으로 여가를 만들다] 

CONCEPT : 공간인연 

PROGRAM : 사람인연 주거 유닛/스테이 유닛 TYPE지역과 함께하는 여가 CONTENTS

[MUSIC]

[FOOD]

[FLOWER]

용인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관광지를 갖춘 
도시이지만, 무분별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이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은 소멸되고 있다.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여가활동의 
만족도가 16.8%를 차지하였고, 불만족이유로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용인시는 관광도시, 첨단산업의 메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지역 주민의 삶을 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역 주민과 지친 현대인의 
삶의 질(웰니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여가적 요소가 풍부한 공동주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주민의 협업에 따른 지역과의 상생을 실현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이다. 

용인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공간으로써 공연의 장을 제공하며, 이를 향유하는 
이용자에게 공연예술 향유를 통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용인의 대표 지역 특산물인 백옥쌀, 양봉농업을 통해 얻은 꿀, 마니커 닭고기를 
‘슬로우푸드’의 방법으로 누릴 수 있게 식여가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경기도 내에서 화훼 농가 수 2위를 차지하는 용인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화훼의 
지속적 공급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모듈로 파편화된 공간을 터로 연결하다]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단위인  3평(3200mm*3200mm)의 모듈을 
공간 전체에 활용한다. 서로 다른 기능과 용도를 가진 각각의 모듈은 ‘터’를 
통해 연결된다.

여가터: 상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의 다양한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교류터: 스테이층과 주거층 각각에 여가터 방향으로 놓이며,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유도하는 공간이다.

향유터: 주거 유닛과 스테이 유닛 실내 중심부에 놓여 모듈을 연결하며, 
주거 유닛에서는 쉼이, 스테이 유닛에서는 여가가 시작되는 공간이다.

사이트가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은 빠르게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거주민이 급증하였고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이 진행되어 노후주거단지와 함께 아파트가 빼곡히 늘어서게 되었다. 
다양한 세대가 고루 거주하여 주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 근처에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가 높은 서측의 8차선 도로에서 진입이 유리한 대지 
북측에 배치

차량

주진입구는 8차선 도로가 존재하며, 활성상가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의 접근이 유리한 서측에 배치하며, 
부진입구는 동,남,북측 주거 단지의 입구 및 횡단보도를 
고려하여 배치

보행

용인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이다. 첨단산업단지의 유입에 
따라 최근 20년 사이에 3배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주거지 위주의 
난개발이 진행되었고, 결국 일하고 돌아와 잠만 자는 ‘BED TOWN’으로 전락하였다.

음악 화훼음식

여가 컨텐츠 활용

웰니스 실현

웰빙 건강행복
well-being fitnesshappiness

music flowerfood

[인연맺음소에서 사람을  연결하다]

상점: 세 주체가 각 컨텐츠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상점을 운영한다. 
다이렉트 크리에이터(Direct-Local Creator)가 점유한 12개의 모듈 중 
일부의 모듈에 샵인샵 개념으로 프리 로컬크리에이터(Pre-Local 
Creator)가 영입되어 함께 일한다.

스테이: 세 주체가 각 컨텐츠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테이 
방문자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식] 일 끝나고는 쉬고 싶은 1人

41m 형-32세대2 51m 형-39세대2

[1-2인 기준 스테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과 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스테이이다. 
거쳐가기(단기 스테이)와 살아보기(중장기 스테이),총 2개의 예약 시스템이 있다. 

82m 형-15세대2

[3-4인 기준 스테이]
41m 형-32세대2

[성장] 일 끝나고도 작업하고 싶은 1人
61m 형-12세대2

[협동] 함께 작업하고 싶은 2人

61m 형-12세대2

[유대] 함께 쉬고 싶은 2人

2) BED TOWN으로의 전락

ACCESS

남쪽에 낮은 다세대주택이 위치하여, 채광 및 조망 유리

수
인
분
당
선

인근 아파트 진입구
인근 횡단보도

MASS PROCESS[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모듈의 연결]

a.일상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모듈 : 침실, 화장실, 부엌으로 구성된다. 
b.맞춤형 행위가 일어나는 알파 모듈 : ‘작업, 쉼, 여가’ 맞춤 공간으로 구성된다. 
c.모듈을 연결하는 모듈 : 향유터(단차가 있는 다도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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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문화여가를 크리에이팅하는 공동주택

용인여가
龍仁餘家

건축개요
작품명 : 용인여가(龍仁餘家)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6
용도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7,288㎡
건축면적 : 2,434㎡
연면적 : 20,381㎡
건폐율 : 33.4%
용적률 : 279.7%
규모 : 지하 1층/지상 8층
주차 대수 : 132대
용도별 면적 : 
주거공간(9,941㎡) 48%, 스테이공간(7,556㎡) 37%, 
커뮤니티(1,988㎡) 10%, 상업공간(896㎡) 5%
주택 호수 : 88세대
스테이 호수 : 54세대
평형별 호수 : 
주거 타입 A[안식](41㎡ 32세대),타입 B[성장](41㎡ 32세대),
타입 C[협동](61㎡ 12세대),타입 D[유대](61㎡ 12세대)/
스테이 타입A(51㎡ 39세대), 타입B(82㎡ 15세대)

100m 

SITE

ICT Valley1

AK Plaza2

기
흥

역

기흥역

기흥역시외
버스정류장

노후주거단지(1992~2007)

신규 아파트(2017~2018)

산업단지 & 여가시설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총 43,024명
15%

10%

75%

[구갈동 인구분포]

N

EW

S

Lorem ipsum

ﾽ

일상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모듈(a)의 중심에 놓여 향유터(c)가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일상에 휴식과 안정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다. 

용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주거단지 위주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과 기존 거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향유할 
만한 문화 및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용인여가>에서는 세 주체의 교류에 따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여가가 만들어지고, 이는 상점과 스테이라는 판매 채널을 
통해 소비되며 새로운 문화 여가의 중심지가 되고자 한다.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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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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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용인여가(龍仁餘家) 경희대학교  |  이다은, 김이동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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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란 단어는 활기차고 힘 있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청년은 취업과 학업 문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오프라인 교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거나 고립되고 은둔하는 수가 늘어가며 약자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1인 주거와 반려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 공동 주거인 “N.E.S.T”를 계획했다.

대상지는 기흥역세권과 구청을 중심으로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N.E.S.T를 계획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런 특성을 살려 부담 없는 방문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공 공간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이었다. 또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 공간이 된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경상국립대학교  |  김동환, 전시은N.E.S.T 
: Neighborly Exchange & Shared Togetherness

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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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용인을 떠올리면 반도체, 제조업 등 근 몇 년 사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농 복합시’라는 용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로컬크리에이터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 체험형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 이유로는 농업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자급자족의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 농촌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먼저 생각해보았다. 농촌 커뮤니티라고 함은 사람들이 특정 작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오면 서로가 도와주는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 일명 

품앗이를 말한다. 이러한 품앗이의 행동이 현재 우리의 주거에 온다면 어떨까? 우리는 이러한 관계성을 실내형 농업체계인 ‘스마트팜’을 통해 구현시켜보고자 한다. 

SCENE_3 SCENE_4SCENE_2SCENE_1

진입광장 부근에 스마트팜과 연계된 체험형 예술·문화공간 확보 (사이트 북서측 진입로) 저층부의 상업시설 배치를 통한 대상지로의 유동인구 확보 유도 (사이트 남측 진입로) 중층부의 외부 테라스 공간 등을 통한 스마트팜과 공용 공간 사이의 수직·수평적 연결 로컬 크리에이터 및 거주자들의 지식 공유 및 교육 등을 위한 고층부 실내 커뮤니티 공간

Perspective Section

커뮤니티 라운지

A동 로비

IoT 청년지원시설

B1 FLOOR PLAN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6TH FLOOR PLAN

NN

NN

ISOMETRIC VIEW _ SPACE STRATEGY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경지면적 37%감소

농업종사자 82%감소

첨단 산업의 발전

도시 인구 규모 성장URBAN

VILLAGE
+

청년 IoT 지원시설

북카페

공유주방

예술문화체험공간

PROLOGUE_ 도농 복합시

SITE ANALYSIS

CONCEPT_ 파뮤니케이션 PROGRAM_ 스마트팜 커뮤니티

ZONNING_ 가지뻗기

스마트팜은 체험형 공간이기도 하지만 북카페를 활용하는 주민들에게는  
경관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스마트팜과 공유주방을 함께 배치하여 직접 스마트팜을 통해 기른 작물을 
요리하는 공동 공간을 제공하며, 외부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된다.

스마트팜을 재배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팜을 알려주고 재배하는
대상 품목에 대한 주제로 전시를 진행해 시민들의 체험적 활동을 제공한다.

스마트팜을 관리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IoT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공동의 목적인 스마트팜을 통한 공용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FARM-MUNICATION
: 도심 속 체험형 녹지공간 제안

HOUSING UNIT : 총 119세대

TYPE A
38.8㎡ / 84세대

TYPE B
57.6㎡ / 13세대

TYPE C
60.75㎡ / 10세대

TYPE D
60.75㎡ / 12세대

# 쇼룸형_작업공간

로컬 크리에이터 또는 관련 직종에 도전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인 주거유형

# 가정용_스마트팜

현관에서 시작하여 부엌, 거실, 안방 등이
스마트팜과 연계된 2인 주거유형

# 코워킹_주거공간

쇼룸형 작업공간을 공유하며 거주하는
크리에이터 파트너의 2인 주거유형

# ONLY_주거공간

주거공간에서만큼은 주거에 특화된
공간을 요구하는 2-3인 주거유형

건축 개요

◎ 명칭: FARM-MUNICATION
  -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6
  - 대지면적: 7,288㎡
  - 건축면적: 3,372㎡
  - 연면적: 18,585㎡ (지하층 제외)
  - 건폐율: 46.3%
  - 용적률: 255%
  - 층수: 지하 2층 지상 9층
  - 주택 호수 : 119세대

◎ 주택 호수 : 총 119세대
  - 전용 38.8㎡ (Type A): 84세대
  - 전용 57.6㎡ (Type B): 13세대
  - 전용 60.7㎡ (Type C): 10세대
  - 전용 60.7㎡ (Type D): 12세대

◎ 용도별 면적
  - 주거공간: 6,372 ㎡
  - 커뮤니티: 4,052 ㎡
  - 상업시설: 956 ㎡
  - 공용공간: 6,546 ㎡
  - 계: 18,585 ㎡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기흥역과 광역 버스정류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권 확보를 확인했다. 그러나 기존 대상지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시에, 남쪽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제외한 부분이 모두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고립된 형태를 가진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방이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기흥구청 주변의 업무, 상업지구와 용인 기흥 ICT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주변은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음을 확인했다.

  지형적 특성으로는 남동쪽으로 갈수록 지형 레벨이 낮아 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북측에서 남동쪽 조망권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었다. 또한, 대상지가 대로에 인접해있어 북서측과 북동측 
방향에 큰 건물이 있어도 그 영향이 적었다. 결과적으로 대상지의 
모서리 부분을 열어 열린 광장의 형태로 받아준다면 기흥구청과 
ICT밸리의 유동인구를 받아주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시는 대기업 제조공장 및 반도체 공장 등으로 활발한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농업의 영향이 높으며,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시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인구 규모 성장 및 첨단 산업의 발전이라는 현 상황에 가려져 현재 
농업종사자 82%감소, 경지면적 37% 감소라는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농업을 일상생활에 끌어들여 과거 활발했던 농경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며, 
동시에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침체된 농업을 일상에 노출시켜 농업 
관련 로컬크리에이터와 일반 주민들에게도 친숙하게 하고자 한다.

  일상생활 속에 농촌을 노출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스마트팜을 선정하였다. IoT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 
농업의 방식은 도심지 주민들에게 크게 낯설지 않은 
구성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지역 청년들은 공동의 관심사인 스마트팜을 통하여 
유기적인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지속적으로 
외부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열린 구조의 단지를 구성하기 위해 옹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지레벨을 적극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단지 내 커뮤니티에 
수직적인 연계의 초석이 된다. 또한 스마트팜과 단지 내·외부의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는 각 공용 공간을 기점으로 저층부에서 
뻗어 나오는 외부 테라스에 의해 수평적으로 연계가 된다.

  앞서 언급한 수직적 연계의 경우에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러운 동선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팜 아카데미와 전시공간의 경우 동일한 체험형 공간의 
특성을 지니는 배치이며, 이와 유사하게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작물을 직접 요리하는 공유주방과 작물을 원재료로 하는 북카페 
등의 배치는 제공된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가지를 뻗는 형태이다.

FARM-MUNICATION 경희대학교  |  이상엽, 여재동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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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의한 생활 양식 변화와 도시 공간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문제로 제기되었던 전문화된 도시공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즉 주거와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하나의 생활권에서 머무는 시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CITY는 한정된 도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시분할 시스템이 적용된다. 직주가 통합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생활권은 더 작아지고, 작은 생활권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더 다양해진다.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가변적인 공간인 EX-SPACE가 필요해진 것이다. 사용자화 할 수 있는 공간 즉 EX-SPACE는 사적인 개인공간에서부터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공간까지 모든 도시의 공간에 적용될 수 있다. 

배치도

여기 앞에 새로 생긴 팝업 스토어 
가봤어요? 진짜 재밌던데! 네 진짜 재밌더라구요! 다음달엔 

제가 임대 들어가려구요!

청년 지원 센터가 있네.. 안그래도 창업 
고민 중이었는데 이따 가봐야겠다

GROUND FLOOR
주거 대상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및 시분할 공간들이 순환형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Ex-Field 내의 프로그램 및 공간 간의 상호작용을 원할히 한다.

요즘 재즈에 빠졌는데 이렇게 
좋은 공연이 있네~

사람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공연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저기 공연을 하고 있네? 이따 
여자친구랑 보러 와야겠다!

타워형 주거동의 저층부에 위치하는 Ex-Field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창업 희망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며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체험을 통한 상호연결을 유도한다.

START-UP SUPPORT CENTER

우리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 공유 거실 가는 길이었어요!
이따 같이 차라도 마셔요!

혼자서 매일 밥 차려먹기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먹으니까 편하네!

타워 주거동에서의 Ex-Field 중 하나로, 전용 면적을 최소화한 주거 모듈에 따라 외부로 실이 
확장된 구성이며 무한한 공간의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의 발생을 유발한다.

SHARE LIVING ROOM

RENTAL OFFICE

멀리있는 사무실 통근이 힘들었는데 
집이랑 가까우니까 효율이 좋아... 괜찮으시면 다음번에 이웃끼리 

같이 협업 한 번 하시죠!

여보 우리도 여기 자리나면 사무실 
이쪽으로 옮길까?

선형 주거동에서의 Ex-Field 중 하나로, 임대 오피스의 수요가 급등하는 현재 1인 또는 소규모 
사무실을 직주근접의 장점을 살려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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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mass diversification dwelling ex-field apply

Common Band의 맥락과 
VS에 따라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는 Ex-Field가 저층부 
에 형성됨

저층부에 위치하는 매스와 
공간의 분절을 통해 공간의 
크기와 형태, 행위를 다양화함

저층부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특정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적 성격의 주거층이 형성됨

거주자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는 Ex-Space가 주거층에 
도 형성되며 이는 동선 및 주거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됨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Housing Unit

Community Band  Ex-Space와 공공공간의 배치를 통해 
이동 공간이었던 복도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밴드로 작용한다.

Ex-Space  단위세대의 전면에 있는 공간으로 사용자화하여 
사용하는 Ex-ra Room이다. 

Type 1 / 32㎡

창업 1인 주거
Type 2 / 51㎡

창업 2인/신혼 주거
Type 3 / 30㎡

일반 1인 주거
Type 4 / 51㎡

일반 2인/신혼 주거

세대의 복도 측에 Ex-Space 
가 배치되어 사용자의 특성과 
니즈에 따라 사무실, 공방 
또는 거실 등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하다.

Type 1과 마찬가지로 전면 에 
Ex-Space가 있으며 이를 
개인적 인 공간 또는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교적 작은 크기의 단위 
세대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다른 유닛들과 동일 
하게 주방과 거실의 공간을 
최소화하였다.

2인이 거주할 수 있는 단위 
세대로, 구분에 따라 침실을 
거실로 사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2인 주거 유닛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Space

Community Band
7
7
0
0

8
0
0

4200 39003300 3100 3300 3100

Concept

Own Space
Through  Ex-Space

To  Own Way

타인과의 관계 형성 또는 커뮤니티의 발생은 의도에 의한 결과보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높은 빈도와 적은 피로감을 가진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무의식적인 만남과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Ex-Space를 
제안한다. Ex-Space는 하나의 정의를 가지지 않지만 해당 주거에서 사용자화 
공간 또는 외부에 본인을 표현 및 표출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Ex-Space는 단위세대 전면의 공간 또는 공공공간, 임대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구성 목표는 동일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의 사회적 기반 마련 지원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Prologue : Ex-Space

현황 : 대상지는 주거 지역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에 인근 대학들로 이동할 
수 있는 요충지인 기흥역이 위치한다. 또 북쪽으로 청년지원 LAB과 
지식산업센터가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있다. 

고려사항 : 가격의 문제 및 아파트로 점유된 주거 유형으로 인해 청년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청년지원LAB이 인근에 위치해있으나 정작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기 어렵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창업 공간으로써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적 분야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

목표 : 공유공간을 위해 전용공간을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분 
줄인다. 이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주거 밀도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 및 예술 활동 등의 기회를 위한 임대 
공간과 팝업 공간을 배치하여 청년에게 기회가 되는 주거 단지를 구성한다.

EXPRESS

EXHIBIT

EXTRA

EXPOSE

개인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삶을 공유하고 표현하며 전시할 수 있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공유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유 공간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사용자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 
공간의 용도가 결정된다.

공유 공간을 통해 사람들은 한정된 전용 공간에서 벗어나 더 넓은 
공간을 점유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주민 간의 소통과 커뮤니티가 
발달한다. 공유 공간에서 단순히 행위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 내 경제활동을 통해 
과거 전문화된 도시 형식에서 탈피할 수 있다.

How ? ; Expose, Express
              exhibit, extra

outcome ! ; Expand, Experience, exuberant, excited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는 지역 또는 대상자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 발생한다.’

과밀화되어 한정된 도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 필요
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Ex-라는 
키워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Site Analysis

Site

기흥 ICT 밸리

청년 LAB

기흥역

EX City
: Expansion of own territory

24/7 City
팬데믹에 의한 생활 양식 변화와 도시 공간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문제로 제기되었던 전문화된 도시공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엔데믹에 
의해 재택 근무가 축소되는 경향이 발생하였으나,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현실 근무 환경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직주가 통합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즉 주거와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하나의 생활권에서 머무는 시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도시구조는 과거 전문화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7 City라는 개념을 시도하고자 한다.

24/7 City는 한정된 도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시분할 시스템이 적용된다. 직주가 통합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생활권은 더 작아지고, 작은 생활권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더 다양해진다.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가변적인 
공간인 Varying Space가 필요해진 것이다. 사용자화 할 수 있는 공간 즉 
Varying Space는 사적인 개인공간에서부터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공간까지 모든 도시의 공간에 적용될 수 있다. 사용 기반 행위들이 
만나 다기능의 공간을 형성하는 Varying Space를 통해 사람들이 상시 
점유하는 24/7 City에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건축 개요

프로젝트명 : Ex-City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6

지역구분 : 도시지역

용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7,288㎡

건축면적 : 3,749㎡

연면적 : 21,488㎡

건폐율 : 51.44%

용적률 : 294.84%

층수 : 지하 1층, 지상 11층

용도별 면적 및 비율 : 주거 공간-15,688㎡(73%)   사용자화 공간-4,254㎡(19.8%)
                                 커뮤니티-1,548㎡(7.2%)

주택 호수 : 총 280호

면적별 호수 : 30㎡(1인 일반)-80호    32㎡(1인 창업)-80호
                     51㎡(2인 일반)-80호    51㎡(2인 창업)-40호

Ex-City 명지대학교  |  성하준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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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안정적인 삶의 제공을 위한 주거 솔루션”

“청년들의 사회성 회복과 자아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제안”
UNIT STRATEGY_ 공용 공간을 통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연결

 주거 평면을 두 세대가 하나의 문 앞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 마당”의 모듈로 구성하고 (1인 
주거 - 신혼부부) / (2인 쉐어하우스 - 3인 쉐어하우스)로 묶어주어 이웃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ﾩ

“공유 마당”은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상지는 동, 북, 서쪽으로 아파트 단지와, 남쪽으로는 노후 
주택 단지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너비 30m의 넓은 
도로가 위치해 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도보 3분 
거리의 ‘기흥역’이며, 도보 5분 이내에 6곳의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주거 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유동 인구는 낮은 편이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인해 외부인의 접근이 예상된다.  
ﾩﾩ

 대상지는 남동 방향으로 8m의 경사를 가지고 있어 경사 
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근에는 산갈천, 공원, 산 
등이 있으나, 청년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녹지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역은 청년 
주거에 있어 교통 편의성은 우수하지만, 커뮤니티 형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1인 주거
신혼 부부

3인 쉐어하우스
2인 쉐어하우스

SITE ANALYSIS

SITE 

PROLOGUE

CONCEPT

 비경제활동인구란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람을 일컫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층은 많은 직업이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입시와 취업이라는 고민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고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대졸자는 2024년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섰다. 
 저성장과 저출산으로인해 대한민국에 
위기감이 감도는  지금  방황하는 청년들에
게 관심을 가져보고자 한다.

 취업 포기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 취업 도전에서 실패해 자신감을 잃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청년들이 모여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공간은 동선 속에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길을 통한 다양한 만남과 이벤트를 유도하고, 지식과 
동기를 나누며 각자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냥 쉬는 청년들 ”

“길잡이”

CLOSED
COMMUNITY

SKIP FLOOR

CIRCULATION

PROGRAM

노후 주택 단지

기흥역

아파트(570세대)

아파트(194세대)

아파트(120세대)

COMMUNITY PLAN_ “복도” 새로운 공간으로 재조명되다

 기존의 주거는 유닛에 복도가 붙는 편복도/중복도 형식이 일반적이나, 복도는 이웃 간 교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공간으로, 단순 전이 공간이었던 복도를 확장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변화를 제안한다. 커뮤니티의 주 프로그램은 Co-Working으로, 청년들은 복도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과 네트워킹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ﾩ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 Skip Floor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경사 대지에 적합한 레벨로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 Skip Floor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경사 대지에 적합한 레벨로 
설정되어 건물 내 여러 입구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지의 기존 경사를 살리고 
게이티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주거 내 커뮤니티”

8m

MASS PROCESS

중심 가로 
대지의 경사와 주변 맥락을 고려한 

중심 가로 설정

복도를 확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중심 가로를 고려하여 

커뮤니티를 발생시키는 ‘길’을 형성

게이티드 해소를 위해 광장을 단지 

외곽에 배치하고,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드론 파크 조성

코워킹 

단지 계획

광장 계획

건축 개요

작품명: PATh   RON

대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38

번길 6

용도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지 면적: 7,288㎡

건축 면적: 3,680㎡건축 면적: 3,680㎡

연면적: 13,940㎡

용도별면적
주거공간 / 3,564㎡ (25%)

상업공간 / 600㎡ (62%)

커뮤니티 / 8661㎡ (4%)

공용시설 / 1,115㎡ (8%)

건폐율 : 50.5%

용적률 : 191%용적률 : 191%

규모: 지하 1층 ~ 지상 7층

세대수 88세대

 용인시는 저산형 구릉지 지형이 발달한 
곳으로 산지가 많으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이다. 게다가 한국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민속촌, 많은 골프장 
등의 위락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이러한 특성과 
청년이 연계하여 구상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드론 개발자로 하였다.

 드론 개발자는 농지와 관광시설이 많고  드론 개발자는 농지와 관광시설이 많고 
구릉지 지형이 발달한 용인시에서 재난 
구호용, 농업용 등으로 드론의 다방면적 
활용이 기대된다.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는 
일자리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들의 길(Path)잡이이자 후원자(Patron)

LOCAL CREATOR
“용인시 특화 드론 개발자 ”

PATh ; RON 강원대학교  |  윤다은, 심준석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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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용인시는 구릉지형의 도농복합시로 과거 농업이 발달하였고 1970년대 이후로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산업도 발달하게 된 도시이다. 용인시에 어울리는 로컬크리

에이터는 복합적인 산업과 지형적 특성을 아우르는 직업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이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로컬 크리

에이터를 선정하였다. 로컬크리에이터는 농업 드론 개발자로 농지와 관광시설이 많고 구릉지 지형이 발달한 용인시에서 농업용 드론의 다방면적 활용이 기대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형 데이터 연구를 통한 구릉지형에 걸맞은 비행 최적화나 방진, 방충 등의 하드웨어 개발, 그리고 농업 생산량을 촉진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는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고, 통계에 따르면 업체는 주로 청년층의 스타트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주제와 적합하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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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공동 주거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개인화와 단절이 심화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길이 단순히 자신의 주거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건물과 블록을 분리하는 물리적 경계 역할을 한다. 이는 외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저하시켜, 청년들이 협력보다는 

비교와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VARIATION IN THE VILLAGE’ 공동 주거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길의 단순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GROUND’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길과 공용 공간의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제안한다. 또한, 개인의 소유공간의 비율을 줄이고 이를 공유공간으로 전환하여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인 청년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열린 공동체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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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거

28m2

1인 주거

LIVING

 해당 청년 공동 주거는 실거주자 뿐만 아니라 단기 혹은 장기의 프로젝트를  위해 머물다 갈 수 있는  주거 타입도 제공하여, 더욱 
폭넓은 분야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각각의 타입에 모두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세대간의 
단절을 막고 소통을 도모한다. 

Residence type

2인 주거

LIVING

STAYING

-STAYING
 짧게 혹은 길게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주거에서 부엌을 빼고 거실, 부엌, 세탁, 코워킹의 공유 공간을 부여한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거에서 파생된 공간에서 활발한 교류를 유도한다.
-LIVING
 1인 주거: 1인의 실거주자을 위한 주거 형태로, 상부의 주거층 곳곳에 보이드 공간을 두어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2인 주거: 2인의 실거주자을 위한 주거 형태로,두 가구 짝을 지으며 각 가구 사이에 복도와 면한 알파 공간을 제공한다.

LIVING LIVINGST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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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를 활용한

#파격세일

텃밭 광장

텃밭 광장 팝업 광장

팝업 광장

버스킹 광장

버스킹 광장

텃밭 광장 팝업 광장

#오늘의 공연은 000밴드#무더운 여름밤 #내가 직접 키운 토마토 #리사이클링 제품 팝니다#무럭무럭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직접 키우는

텃밭 광장에서 바라본 sustainable ground 상부 주거층의 보이드 공간

Path to ground
사이트의 보행로의 흐름을 
이은 두 길에 각각 
sustainable ground, 
creative ground라는 테마를 
부여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배치했다. 
이제, 상주인구 뿐만아니라 
비상주인구 모두가 ground를 
거닐며 고유한 경험을 
하게된다.  

PERSPECTIVE SECTION

LIVING LIVINGSTAYING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variation in the villiage
:지역과 청년의 새로운 그라운드를 마련하다

Prologue Mass process

‘Ground’로 확장된 ‘path’ 확장된 개인공간 

Program
 주거와 일터가 분리되고 그 거리가 늘어나면서 주거 공동체 간의 단절이 
심화된다. 해당 공동 주거에서는 직주근접을 위한 오피스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원>생산>소비의 싸이클을 가진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로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자신의 주거로 가기위한 한정된 목적을 가진 ‘Path’에 테마를 부여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여 ‘
Ground’로 확장시킨다. 또한, 상주인구만을 위해 단지에 둘러싸인 기존의 열린 공간 대신 하층부의 매스를 
분절하고 부분적으로 비워줌으로써 사람들이 모이는 열린 공간을 형성하고 이 열린 공간들은 외곽의 광장과 
연결된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청년들은 길을 거닐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대지에 순응한 두 개의 
직사각형  매스

주변 보행길의 흐름연결과 
외곽 오픈 공간 형성

주변과의 연계 강화와 열린 공간 
형성을 위한 매스 분절

경사지 순응과 활용 세 타입의 주거 매스 부여 교류를 위한 보이드 공간과 
공유 공간 부여

 현재 대부분의 공동 주거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개인화와 단절이 심화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길은 단순히 자신의 주거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건물과 블록을 분리하는 
물리적 경계 역할을 한다. 이는 외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저하시켜, 청년들이 협력보다는 
비교와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
Variation in the Village’ 공동 주거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길의 단순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Ground’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길과 공용 공간의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제안한다. 또한, 개인의 소유공간의 
비율을 줄이고 이를 공유공간으로 전환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로컬 크리에이터인 청년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열린 공동체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사이트는 교통망이 탁월하여 수인분당선 및 에버라인 기흥역을 
도보 6분 이내에 이용 가능하며, 서측 일반상업지역 및 기흥구청, 동측 
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이 밀집되어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청년들은 개성이 뚜렷해지고 소유보다는 점유의 개념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소유 공간의 면적을 줄이고 이를 공유 공간으로 전환하여 개인이 더 많은 공간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공유 공간은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이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개개인의 필요와 
취향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PATH

GROUND

Site analysis

대지면적( ㎡ ) : 7288 ㎡

층       수 : 지하2층, 지상5층

건축면적( ㎡ ) : 2,636 ㎡

연 면 적( ㎡ ) : 11,190 ㎡

건 폐 율(%) : 36.1%

용 적 률(%) : 153.5%

주택호수(호)

-전용 18 ㎡ : 96호

-전용 28 ㎡ : 50호 

-전용 37 ㎡ : 45호

용도별 면적 

- 주거공간 : 4,788 ㎡

- 공유공간 : 2,656 ㎡

- 알파공간 : 360 ㎡ 

 variation in the village 명지대학교  |  김수영, 고유정
지역과 청년의 새로운 그라운드를 마련하다.

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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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1인가구의 증가로 개인 자유도는 높아진 반면에, 개인으로써 고립되고 은둔성이 짙어진 타인과 단절된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대상지인 구갈동은 

용인특례시 중에서도 청년의 분포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청년주거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주거란 무엇일까.

로컬크리에이터와 청년의 접점은 개성과 연결성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개성으로 동네를 연결하고, 청년을 개성으로 인해 주변과 연결이 점차 끊겨 간다. 그래서 이 둘을 

개성이라는 공통점 속에서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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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청년지원센터관리사무소

메이커스룸 편집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실

상가

휘트니트 센터GX룸

미니마트 시네마룸 짐보관 로비

스터디 라운지

미팅 라운지

독립서점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다목적 공연실

상가

상가

중고마켓

로비

공유거실

상가

상가

상가

베치한대로 mass 생성

높이를 낮추어 접근이 더 쉽게 만들게함

mass 모듈화 경사에 맞춰 대지 올리기 녹지 보이드 공간을 통해 
mass를 분절시키고 
층별 느슨한 연결성 생성

가운데 mass를 낮춰 조망권 확보 최종mass

GL + 3900

GL + 7800

GL +10800

GL +13800

GL +16800

GL +19800

GL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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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프로그램 _ 반려공간

 그에 따른 배치

GREEN 

CARPARK

RESIDENTIAL 
RESIDENTIAL 

RESIDENTIAL 
GREEN 

RESIDENTIAL 

ROCAL + YOUTH LAB

ROCAL + YOUTH LAB

Local Identity Frame Embody
삶 : 로컬과 정체성을 프레임속에 담다

현재 우리사회는 1인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1인가구의 증가로 개인의 자유도는 높아진 
반면, 개인으로써 고립되고, 은둔성이 짙어진 타인과 
단절된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1인가구 
중 3분의 1이 20~39세 사이의 청년이다. 특히 대상지가 
위치한 구갈동에는 청년분포가 다른 동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청년주거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공동체 주거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할까?

프롤로그

대상지

지역과 청년 UNIT

출처 : 데이터로 보는 용인특례시 _ 2024 06월 청년인구분포도 19~34세

용인청년LAB
용인특별시에서 운영중인 용인청년lab기흥점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운영중인 용인청년lab 기흥은 
사람들이 알기 쉽지 않을 곳이 있으며, 처음가는 사람들은 
입장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Living

Bed

?
Etc

Bath

Dress

Kitchen

UNIT A UNIT A-1 UNIT B UNIT B-1

모듈 2개 UNIT A 타입 모듈 3개 UNIT A 타입 모듈 3개 UNIT B 타입 모듈 4개 UNIT B 타입

반려공간 외에 거주하는 공간에는 
자신만의 색으로 FRAME을 채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모듈의 크기와, 화장실과 현관의 
위치만 정해주고 나머지 공간은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에 따라 ?로 채워진 
공간에는 이 기능들이 
단일기능으로, 혼합된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정된 유닛크기

2개 3개 4개

두가지의 현관 타입을 제시해주고 화장실의 문의 위치가 
다르게 하여 총 4개의 타입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원룸 
타입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3000*3000모듈을 2,3,4개씩 사용한 유닛의 
크기별로 내력벽을 구성하고 그 안은 
가변적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편리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비내력벽으로 구성한다

내력벽
비내력벽

현관 및 화장실

예시안

A타입

B타입

낮음 높음

수지 기흥 처인

동선

?

청년

청년지역

로컬
청년로컬

동네를 연결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연결이 필요한 청년주거 로컬크리에이터와 함게 연결되는 LIFE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양식, 루틴에 맡게 자신이 직접 원하는대로 꾸미고 가꿔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인 반려공간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반려식물과 같은 개념인 공간을 자신에게 가까이 두고 
꾸미는 행위로 안정을 찾으며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하고자한다. 

프로그램 _ 청년 LAB

코어 - 복도 - 집의 동선 속에서 사람을 마주칠 수 있는 곳은 복도이다. 하지만 이 곳은 관계성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공간이다. 그래서 반려공간을 복도에 배치하여 집을 가기 위한 동선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을 
마주하며, 그 개성들을 보며 자신만의 연결성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팝업존을 마련해주어 사업전 미리 공간을 기획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개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이 곳은 그들만의 개성 동네가 된다.

기존 편복도

반려공간이 있는 편복도

용인
청년
LAB

청년로컬

로컬크리에이터와 청년의 접점은 개성, 연결성이다. 지역의 개성으로 동네를 
연결하는 로컬크리에이터와 개성을 찾지만 고립이 되지않기 위해 연결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둘다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용인 청년 LAB은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청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거점 공간 마련으로 공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청년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용인특례시만의 
청년시설이여서 로컬성이 있다.

운영중인 공간으로는 서재, 다목적룸, 공유주방, 코워킹룸, 액티브룸, 
상담실이 있다. 이 공간들을 LIFE 주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지역과 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

예상 시나리오

나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집 앞 복도에 배치하여 사람들과 소통 확장 반려공간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지역으로 확장

이용자들의 동선 생성

ICT밸리 이용자

주택가 이용자

기흥역 이용자

기흥구청 이용자
구갈상점 이용자

SITE

ICT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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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자연 청정도시와 첨단도시가 결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도시와 농업이 모두 살아있는 용인시의 

지역성은 ‘도시와 농업의 융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첨단 기술과 농업의 결합 형태인 스마트팜과 도시농업을 중점적으로 지역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을 통한 주거 단지 내 공동체의 소통,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과 성장,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형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층�평면도

스마트팜�체험�시설

공유�광장

개인�테라스

하늘�정원�다리

공유�온실

선큰�광장

스마트팜

연결�다리

공유�옥상�정원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이다. 청년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옥상� 정원을� 함께 가꾸며�이루어지는�자연스러운�소통을�기대한다.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자�바람과�자연을�느낄�수�있는 하늘� 정원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만남이� 유도되며, 야외� 공기를�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소통�다리
같은�층에�위치한�주거들�간의�소통을 유도하는� 다리이다. 주민들은� 이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대화를�할�수�있으며, 소통�다리�중심의 온실을�오가며�이용하게�된다.

개인적인� 취향과� 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야외� 공간이다. 재배� 공간을 만들거나, 휴식� 정원을� 만드는� 등 각자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넓은� 광장은� 주민들의� 만남과� 모임의 장소로� 사용된다. 주민들은� 광장을 즐거운�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 

스마트팜을� 직접� 체험� 및� 경험해보며  도농도시의� 미래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곳으로� 활용된다. 입주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도� 쉽게 방문할�수�있는�체험�공간이다. 

지하공간
지하 �층과�지하 �층에는�함께�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청년들을� 위한 복지� 공간이� 위치한다.          . 주민들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주민 회의실과� 관리� 운영실, 입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공유 오피스, 공유�스터디룸, 멀티�미디어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한다.       .
지하공간에서�주민들은�다양한�편의를 누릴� 수� 있으며, 청년들은� 이곳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린다. 

이웃�주민들과�함께�가꾸어�나가는�온실이다. 함께 관리하며� 이루어지는� 소통� 외에도,  자연스러운 휴식� 및� 리프레쉬를� 위해� 온실을� 공유함으로써 이웃과�소통하게�된다. 

동�간�연결을�통해�주민들의�이동�동선을�편리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마주침을� 만든다. 주민들이 우연한�만남을�통해�소통하고, 함께�사는�즐거움을 느낄�수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은� 이를� 쉽게 구경하고�접할�수�있다.

메인� 입구에� 위치함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광장이다. 이� 선큰� 광장은 사람들의�만남�장소로�활용되며, 계단에�앉아 휴식을�취할�수�있다. 단지�내�광장을�한눈에�볼 수�있는�계단이�존재하며, 이는�개방감과�단지 내�소속감을�강화한다.

공유�온실

연결�다리

저층부�공공시설

개인�테라스

| 프로그램�아이소메트릭
| �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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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인�주거
�인�주거

도농복합도시�속, 청년과�지역이�함께�성장하는�주거단지

청년�또한�함께�성장한다. 청년들은�단순히�주거�공간을�넘어서�공동체�속�상호�성장�속에서�꿈을 
키우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요구한다. 로컬� 크리에이터와� 활발히� 교류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원동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거� 단지� 내 
스마트팜과� 도시농업은�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비로소� 지역과� 청년이� 모두� 함께, 오래� 성장해� 나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

경기도� 용인시는 ʻ도시’와 ʻ농업’이� 공존하는 ʻ도농복합도시’로서� 자연� 청정도시와� 첨단도시가 
결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도시와� 농업이� 모두� 살아있는� 용인시의� 지역성은 ʻ도시와� 농업의 
융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이에�첨단�기술과�농업의�결합�형태인�스마트팜과�도시농업을�중점적으로�지역성을�강화하고자 
한다. 도시농업과�스마트팜을�통한�주거�단지�내�공동체의�소통, 로컬크리에이터의�활동과�성장,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형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사용자�분석
청년 : 만 ��세�이상�만 ��세�이하 (경기도�용인시�기준) 

표준화되어�가는�사회�속, 지역성을�지키는�로컬크리에이터

청년들은�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주거비와� 관리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 또한�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취업난으로� 인한� 주거� 불안도� 발생한다.            .  이에� 청년들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필요로� 한다. 합리적인� 주거비와� 안정성이� 보장된 주거가�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인� 것이다.                                             
더불어�청년들은�개인주의적�사회�분위기�속에서�고립감과�소외감을�느낀다. 주변과의�소통이�점점 줄어들고, 혼자�살아가는�개인화된�사회�속에서�많은�청년들은�소통과�사회�참여에�대한�갈망을 가지고� 있다.                                                              .
이로써�청년들은�공동체�활동을�통한�주민�간의�소통�및�교류를�원한다.  이는�주거�공간�내에서 소통의� 기회를� 얻고�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누림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 

현대� 사회는� 빠르고� 획일화되어가면서� 모든� 지역이� 표준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전국� 곳곳의 지역마다� 비슷한� 모습을� 띄며,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성이� 사라지고� 있다.              .   이러한�표준화는�효율성의�부분에서�장점도�존재하지만, 지역의�정체성을�훼손시키며�다양성을 앗아간다는�부정적인�결과를�내놓는다. 지역마다�존재했던�공동체�의식도�표준화로�인해�사라지고 있으며, 이에�따라�사회적인�결속력이�약화될�우려가�있다. 뿐만�아니라, 지역�특색을�기반으로�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색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로컬 크리에이터는�지역�문화�유산을�보호하고, 지역�특색을�보존함으로써�지역�정체성을�살릴�수�있다. 지역의�매력을�알리고, 지역�주민들�간의�자부심을�고취시키는�것은�로컬�크리에이터가�할�수�있는 일이자, 역할이다.                                                   .

청년을�위한�주거, 무엇이�필요한가

최대�면적�매스�배치

메인�축�형성_ 주출입구

매스�분리_ 동선�다양화

매스�모듈화_ 동  내�순환동선

공유�온실�및 다리�생성_ 동�간�순환동선

채광�고려 _ 매스�높이�조절

매스의 형태에 맞게 그리드를 만들어서 매스의 모듈화를 구현하고, 동시에 각 동마다 내부의 순환동선을 만든다.

대지경계선에 맞게 최대 면적의 매스를 배치하여, 공간의 총계를 확인하고 공간의 위계와 형태적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동선에 중심이 되는 강력한 축 방향에 따라서 매스를 두 동으로 분리하고 광장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다.

두 동의 매스를 분절하여 부출입이 되는 동선을 형성하고, 커뮤니티의 경계를 흐릿하게 한다.

채광과 주출입구의 위치를 고려하여 각 동의 분절된 매스의 높이를 조절하고, 옥상층을 하늘정원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동간을 연결하는 지역 주민 커뮤니티와 다리를 형성하고, 각 동마다의 내부 공유 온실과 공유 광장을 구성한다.

| 매스�프로세스


성장으로의 도약, 함께로의 도약

작품명: LEAP_ 성장으로의�도약, 함께로의�도약
 
대지�위치: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기흥로 ��번길 �
용도�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건축  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규모: 지하 �층 ~ 지상 �층 
주택�호수: ���호 
세대별�호수:
�인�주거 (��.��㎡) : ��호
�인�주거 (��.�㎡) : ��호
�인�주거 (��.��㎡) : ��호 
�인�주거 (��㎡) : ��호

| 건축�개요

| 주거 UNIT CLUSTER

CLUSTER � CLUSTER � 

�인�주거 + �인�주거 �세대

CLUSTER � 

�인�주거 �세대 

CLUSTER � 

�인�주거+ �인�주거 �세대 

주거 유닛 클러스터는 �인 주거부터 �인 주거까지 모든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결합되어 세대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다채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 혹은 청년들이 
주거단지 내에서 다양한 세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활동 무대의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새롭게 재정립된 �가지의 타입의 클러스터는 그 자체로 각각의 개인 테라스, 공유 온실 을 
구현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클러스터가 �개 이상으로 확장되어 �개의 동을 이루면 공유 광장을 
구현하게 되는데, 이것은 클러스터로 인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공유 공간을 구현하는 셈이다. 

| 대지�분석
대지�위치: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기흥로 ��번길 �

대지
대지는 용인시 기흥구 ��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맥락에서 상업단지, 주거단지,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한다.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는 왕복 �차선 도로와 골목길로 다양한 상권과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맥락
대지 주변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대지의 북동쪽에는 첨단 산업 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에는 고층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 또한 북서쪽에는 기흥구청이 위치하여 다양한 성격의 주변 맥락을 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린 링크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린 스페이스는  고도가 높지 않은 고분정도의 그린 스페이스로 대지의 길게 뻗어있다. 서쪽에는 도시 내부에  그린 스페이스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야 / 채광
대지의 서쪽은 상대적으로 고지대이지만, 고층이 아닌 저층부 주거단지가 위치하여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지의 태양 고도 반경에  고층 건물이 위치하지 않아서 채광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


























| 주거 UNIT TYPE
TYPE � |  �인�주거 TYPE � |  �인�주거 (�인�청년) TYPE � |  �인�주거 (신혼부부) TYPE � |  �인�주거 (신혼부부 + 영유아) TYPE � |  �인�주거 (부부 + 자녀 �명) 

혼자  사는�청년들을�위한 �인�주거
#개인의�자유�중시#소형주택#실용적

#각자의�공간#공동공간�조화#공간�효율성
#새로운�시작#공동�취미�활동#경제적�안정�요구

#실용성�중시#안전성�강조#편의시설�접근성
#가족�공동�공간#자녀�성장에�맞는�인테리어#안정적인�가족�생활

두�명의�청년이�함께�살아가는 �인�주거
함께�살아가기�시작한 신혼부부를�위한 �인�주거

부부와�자녀�한�명으로 이루어진�가족을�위한 �인�주거
부부와�자녀�두�명으로이루어진�가족을�위한 �인�주거

| 모듈러 FLOW
공유�온실

하나의� 클러스터에는� 다양한 인구의� 주거가� 함께� 모여있으며,  그� 가운데에�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할�수�있는�온실이�존재한다. 이� 온실에서는� 직접� 식물을 관리하고, 자연을� 누릴� 수� 있다.                                   

커뮤니티�광장
클러스터�간의�동이�만들어지고, 동과 동�사이에는�광장이�형성된다. 광장과 만나는�주거�단지�저층부에는�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티� 시설과 상업시설이� 위치한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소통과� 지역� 주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광장이다.  .

주거별�개인�테라스
�인� 주거부터 �인� 주거까지 각각의� 주거� 유닛에는� 개인 테라스가� 포함된다. 이 테라스에서는� 식물� 재배나 휴식, 취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

| 모듈러 SCENARIO

확장되는 공유공간 : 모듈러 건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개인의 테라스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는 클러스터, 공유 온실, 공유 광장을 거쳐 점차 확대되면서 주거 단지 전체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연결한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의 변화를 넘어, 사회의 관계성을 재정립하고 청년들과 기존 세대 간의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개방형 주거단지 :  진입부터 막아서는 건물형태가 아니라 점차 확장되는 가변적 모듈형 주택 단지를 구성하고 진입하는 공간에서 이어지는 동선까지 단지 주민과 외부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가능한 체험형 스마트팜 모듈, 시장형 농장 모듈을 가변적으로 배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더불어 농업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거단지와 주변의 맥락과의 경계가 허물게 되고, 보다 개방된 주거단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지역색을 강화할 수 있다.                                                                 
개인화  : 최근 �인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 환경 속에서 삭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주거 단지는 각각의 주거공간과 더불어  개인화된 테라스 농장을 하나의 모듈 형식으로 제안하여 새로운 주거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방식을 활용하여 개방성, 개인화, 공유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충족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한다. 가변적인 모듈을 통해 주거 단지와 주변 환경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 참여형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또한, 개인 맞춤형 테라스 농장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녹지 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공유 공간을 확장하여 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한다 .

 LEAP 성균관대학교  |  김연재, 정승엽
: 성장으로의 도약, 함께로의 도약

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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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PLAT) FOR(M) (CAMP)US 가천대학교  |  안대웅, 이서영
: 로컬크리에이터를 위한 캠퍼스형 청년주택

장 려 상

사이트가 위치한 기흥의 특징을 보았을 때 (1.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통발달 2. 대학교의 밀집, ICT밸리 등 기업이 많음 3. 에버랜드, 민속촌 등 관광 문화 요소가 

많음.) 위와같이 3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다. 특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기흥에 계획될 청년주택은 기흥의 로컬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소통, 교육, 홍보, 생산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주거가 결합된 청년주택이 적합하다 생각했다. 계획될 플랫폼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면 하였고 이를 함축할 컨셉으로 캠퍼스를 선정하였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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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사회, 젊은 세대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데 젊은 세대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갈수록 침체 되어가는 사회경제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점점 위축된다. 이에 따른 지역사회가 받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지역과의 인프라 격차로 대다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문화 등을 찾아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역의 경제 활동의 원동력이 될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역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큰 자원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너와 나 사이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

너와 나 사이
경북대학교  |  김재환, 조성빈

: 부제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
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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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상지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점은 주변 상업지역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입주한 프랜차이즈형 가게로 가득했고 대상지 위로는 ICT밸리단지, 주변으로는 

아파트 빌라단지가 위치해있어 먼저 ICT밸리 입주기업과 대상지 내 로컬크리에이터 간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한 주변 거주민들과 대상지 내 거주민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커뮤니티를 중점으로 보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대 도시는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구분되고 영역 간 간극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는 과거의 마을을 모티브로 해결하고자 한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광운대학교  |  박신영, 곽지윤
CC VILLAGE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마을
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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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초사회란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경향성이 증대된 사회로 주로 ‘MZ세대’의 특징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SNS로 빠르게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통해 많은 것을 빠르게 경험하고 공유하는 욕구들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청년들 또한 분초사회 

속의 공유, 멀티,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며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활동하기에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년

들은 오히려 그 효율성과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크리에이터’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거나 크리에이터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 직주근접형 공동주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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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로컬 크리에이터

Create
# 로컬 크리에이터
# 저층부 아지트 박스
 

Navigate
# 뼈대 골목길
# 주민도 환영 뫐

Studio

Co working

Sports

Share
Kitchen

1

1

2

2

2

2

1

1

3

4

4

3

3

31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5
,8

0
0

5
,6

0
0

6
,0

0
0

5
,8

0
0

5
,6

0
0

6
,0

0
0

5
,8

0
0

5
,6

0
0

6
,0

0
0

5
,8

0
0

5
,6

0
0

10,000 10,000

UP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5
,8

0
0

5
,6

0
0

6
,0

0
0

5
,8

0
0

5
,6

0
0

6
,0

0
0

5
,8

0
0

5
,6

0
0

6
,0

0
0

5
,8

0
0

5
,6

0
0

10,000 10,000

DN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5
,8

0
0

5
,6

0
0

6
,0

0
0

5
,8

0
0

5
,6

0
0

6
,0

0
0

5
,8

0
0

5
,6

0
0

6
,0

0
0

5
,8

0
0

5
,6

0
0

10,000 10,000

FLOOR PLAN

AGIT SYSTEM SECTION

주
출
입
구

지하주차장 입구 

지
하
주
차
장
 입
구
 

1층 평면도
SCALE 1 뫍 1000

2층 평면도
SCALE 1 뫍 1000

+4뫌200

+0 

뫠 8뫌150 

+8뫌400

+12뫌600

+16뫌800

3층 평면도
SCALE 1 뫍 1000

1뫋 잔디 마당  

2뫋 전시실

3뫋 미니 영화관

4뫋 회의실

5뫋 코워킹 스페이스 

6뫋 운동시설

1

2

3

4 5

1 2

2

3

3

4

4

5

5

6

1

1

2

2

3

3

4 5

7

6

6

7

88

9

10 11

12

13 1314

15

16

7뫋 광장

8뫋 마켓

9뫋 카페

10뫋 공용빨래방

11뫋 공용주방

12뫋 관리사무소 

13뫋 공방

14뫋 경비실

15뫋 마을 담소방

16뫋 스튜디오

1뫋 포켓볼 

2뫋 미니 정원

3뫋 공유 텃밭

4뫋 자전거 동호회

5뫋 공유테라스 

6뫋 아지트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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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뫋 공유 텃밭

4뫋 자전거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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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뫋 바베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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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킹스페이스

주거취향공동체와 아지트센터 2층 아지트센터 가는 길

저층부 아지트 박스 보행로 아지트 온더홈 전경 

광장 카페공유 테라스 스튜디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시간투자를 못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06 242118151209

지역 공동체 

취향 공동체 

Co-Housing

Co-Housing

Community

LocalWork

Co뫠working

Co뫠housing

Studio

Craftroom

Gallery + Cinema

Market 

Cafe 

Sports

판매뫌 창작뫌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수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뫧로컬크리에이터 공동체뫨를 형성되고 이들은 정보와 취향을 공유한다뫋 또한 이들은 
외부인이 뼈대를 통해 형성한 부드러운 경계를 통해 만나게 되며 다양한 만남과 이벤트가 발생한다뫋 

상층부에서는 주거동마다 취향의 주제가 다양하게 설정되며 공유공간을 통해 뫧주거취향공동체뫨가 
형성된다뫋 단지 내 가운데 뫧아지트 센터뫨란 취향공동체가 뫧지역공동체뫨로 확장되는 곳으로뫌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이벤트를 기획하여 광장과 홀의 공간을 열린 교류의 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다뫋 

AAA A A

PrologueSITE ANALYSIS

구갈동에 위치한 사이트는 신갈동과 인접하여 생활권 내에 주거뫌 공공뫌 
교통뫌 산업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있고뫌 특히 학교시설이 
연속적으로 모여있다뫋 
북쪽뫖기흥구청뫌 산업단지뫗 + 동쪽과 서쪽뫖공동주택뫗 + 남쪽뫖주택뫗으로 
성격이 구분되어 지역민들의 일상적 흐름과 조화되는 주택을 제안하고자 
한다뫋 이러한 계획은 지역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학생뫌 직장인뫌 가족뫌 방문자 등 기존의 지역민과 새로운 
입주자들이 경계없이 다채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다뫋 

기흥구에 스며드는 다채로운 공동체 

청년들의 일상은 SNS로 빠르게 뫧공유뫨의 효율을 가질 수 있게되면서 뫧
분초사회뫨가 가속화되고 있다뫋 다양한 지역적 상호작용을 경쟁력으로 
가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청년들 또한 의식주 뿐만 아니라 여가뫌 경험뫌 
소통의 효율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것이다뫋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오히려 그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뫧
크리에이터뫨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기도 한다뫋 

뫥분초사회뫦란뫑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경향성이 증대된 사회로뫌 멀티 태스킹을 
통해 뫧많은 것을 빠르게 경험한다뫨는 욕구가 강해진다뫋 

CONCEPT

STEP 2 뫍 취향 공동체 형성하기 

장소성을 담은 격자형 체계는 지역민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대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뫌 

로컬크리에이터의 다양한 행태를 수용한다뫋 이러한 구조는 시선과 동선이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뫧취향 공동체뫨가 형성된다뫋 

대상지 남쪽에서의 접근축

대상지 주변의 주거축

대지 내 주거동 배치

대지 내 공공성 흐름 

주변 맥락을 고려하여 대지가 가질 수 있는 격자형의 구조를 도출하여 주택의 부드러운 

경계를 형성하고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민이 공동체를 뿌리내릴 수 있는 뼈대가 된다뫋 

청년들을 위한 직주근접형 공동주택은 크리에이터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보를 효율적으로 돕는다뫋 
주거공간과 인접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개성과 여가를 함께 
뫧공유뫨할 수 있는 뫧취향 공동체뫨에 대한 욕구를 충족한다뫋 

UNIT 

TYPE A 뫍 38     뫖25세대뫗
복도를 향해 주머니 공간이 있는 1인 주거유닛 

취향을 공유하는
가변적 공간 

모듈 반복

TYPE B 뫍 76     뫖8세대뫗
부부뫌 룸메이트를 위한 1묆2인 주거유닛+주머니 공간   

TYPE C 뫍 76     뫖8세대뫗

1묆2인 주거유닛 기본형 

STEP 1 뫍 뼈대 만들기

취향공동체를 형성하는 청년공동주거 

충북대학교  |  유수빈, 이의주
아지트 온더홈

Agit On The Home
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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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이 흐르는 마을 경희대학교  |  이윤지, 조범희장 려 상  

아파트 문주의 디자인이 과거보다 더욱 화려해지고, 아파트는 더욱 문을 걸어 잠근다. 담을 올릴 수 없는 지역에서는 도리어 집이 요새처럼 변한다. 과거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같은 집들이 무수히 지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집과 집 사이, 블록과 블록 사이, 넓게는 지역과 지역 사이를 단절시키는 현상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측

되어 그려지는 미래를 바꿔볼 순 없을까, 도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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